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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抗美援朝運動”은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돕

는다’는 의미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 한국전쟁을 기회로 건국 
직후의 대내적․대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조직한 대중운동이었다. 본고
는 이러한 관점 하에, 항미원조 선전의 논리와 戰時 상황을 이용한 총동원 
시책을 吉林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이 한국전쟁 參戰을 결정한 시점은 건국된 지 일 년 남짓 된 때였
다. 그런데도 중국이 참전을 결정한 까닭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중
국에게 한국전쟁이 위기 돌파의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내적
으로 중국은 건국 직후 反革命 운동과 경제난에 직면했고, 대외적으로는 
스탈린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이 전쟁이 국공내전의 연장
선이라는 인식 하에 참전을 결정했고, 이러한 인식은 한국전쟁 이전 입북
한 在滿朝鮮人 부대 및 그들과 혈맹관계에 있던 중국군도 공유하였다. 중
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전시 상황을 핑계로 정치적․경제적 총동원을 가능하
게 했고, 소련,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형성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
를 공고하게 하였다. 

중국은 “항미원조운동”을 지도하기 위해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를 설립했
는데, 그 前身은 소련 진영이 주도한 반핵 평화 운동과 관련이 있어, 여기
에서도 “항미원조운동”의 대외적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吉林省 抗美援朝
分會의 인적 구성을 분석한 결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및 인민정부의 
주요 인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덕망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맡았음을 확인하
였다. 덕분에 各地의 항미원조분회는 중공, 인민정부, 各界 인민단체와 긴

한 관계를 맺으며 인민을 동원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항미원조운동”의 대
내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었다. 

중국은 이처럼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항미원조운동”을 조직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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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민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중국은 反美 
내셔널리즘을 추동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吉林省은 만주사변, 토지개혁, 소
련군 주둔, 미군에 의한 폭격 등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반미 선전이 행해졌다. 만주국 시기의 기억을 회상시키는 “控
訴”(고발⋅규탄)는 미국의 일본 재무장 문제와 결합되어 인민들의 반일 정
서를 반미 정서로 전환시켰다. 미군의 동북 지역 폭격에 관한 “控訴”는 중
공의 토지개혁으로 얻었던 성과를 떠올리게 하는 한편 “脣亡齒寒”의 위기
를 느끼게 하여, 반미 정서를 고양하고 중국 인민들이 참전에 나서게 하였
다. 중국이 소련군 주둔의 아픈 기억이 남아있던 吉林省에서 항일전쟁 승
리에서의 소련의 공로를 부각시키는 한편 미국에게는 연합국의 공로를 독
점했다고 비난하는 선전을 한 것은, 냉전 체제 하에서 反美와 親蘇가 결합
된 사례로 주목된다. 

“항미원조운동” 기간에 행해진 戰時 총동원 시책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내
셔널리즘을 추동했다. 재만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吉林省에서조차 
자발적 참여가 아닌 ‘동원’의 방식으로 참전했음을 볼 때,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채 중국 인민을 전선에 동원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애국’이라는 구호는 인민 스스로 자신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
익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항미원조총회는 
애국공약운동과 무기헌납운동을 전개하였다. 애국공약운동은 인민의 일상
까지도 국가가 지배하게 하여 중국 인민의 국가 정체성 확립에 지대한 공
헌을 했으며, 애국공약운동과 연계된 무기헌납운동은 경제적 총동원 체제
를 강화하여 이후 사회주의 개조 노선으로 선회하는 기반의 일부를 마련하
였다.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동원과 참여의 양면을 지닌 중공 대중운동
의 속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두 가지 의미에서 ‘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종합할 수 있다. 하나는 “항미원조운동”을 거치면서 반미 내셔널
리즘이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소련 진영의 일원으로 국제적 
입지를 세우는 기반이 되었고 향후 20년간 중국 사회를 지배하였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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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항미원조운동”이 戰時 총동원 체제와 결합되어 중국의 정치적․경제
적 결속을 다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효과 때문에 “항미원조운동”은 
1964년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었을 때 “援越抗美運動”으로 계승되었다. 

본고는 중국이 “항미원조운동”을 통해 내셔널리즘을 고양했음을 대내적․
대외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규명하였다. 吉林省의 “항미원조운동”은 
중국이 인민의 경험과 이익을 자극하여 강렬한 내셔널리즘을 추동하는 과
정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본고는 吉林省의 “항
미원조운동”을 재만조선인의 시각에서 제한적으로 파악해온 종래의 경향에
서 벗어나, 吉林省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吉林省 “항미원조운동”의 특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고는 참여와 동원의 양면성을 지닌 중공 대
중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그 특징을 염두에 두고 吉林省 항미원조분회의 활
동을 분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吉林省, 抗美援朝運動, 抗美援朝總會, 控訴, 愛國公約運動, 
武器獻納運動, 내셔널리즘

학  번 : 201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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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1)이 발발하자 

북한을 지원하여 참전하고 전국적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대중운동이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돕는다’는 의미의 “抗美
援朝運動”이다. 미국이 남한을 도와 북한을 침략하고 대만 해협을 봉쇄함으
로써 대만 해방을 방해하였다는 이른바 ‘미국침략론’을 전제로 한 운동인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말 중국에서 공개된 문헌 및 구술 자료와 1990
년대 초 러시아 정부에서 기 해제된 문서들을 종합하면, 한국전쟁은 미국
의 침략 전쟁이 아니라 중국, 소련과 사전 협의를 거친 북한의 침략 전쟁이
었다.2) 중국 정부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한국전쟁이 북한의 선제공
격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국을 침략자로 
지목한 것이다. 즉, “항미원조운동”은 단순히 참전을 독려하는 것 이상의 정
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대중운동이었던 것이다. 
1) 국제학계에서는 보통 ‘the Korean War', 일본에서는 ‘조선전쟁’,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 중국에서는 ‘항미원조전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6․25전쟁’을 편수용어로 택하고 있다. ‘조국해방전쟁’과 ‘항미원조전쟁’은 “남한
을 부당하게 점령하고 38도선 이북으로 진공한 미국 제국주의를 축출해내기 위
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한 사실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발발 직후의 짧은 
기간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3년여에 걸쳐 국제전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성격
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the Korean War’의 번역어인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내학계에서조차 이 전쟁을 타자의 시
선으로 바라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번역어가 아닌 
South Korea와 North Korea 사이의 전쟁이라고 본다면 two Koreas’ war라는 
의미의 ‘한국전쟁’이 사실관계에 가장 근접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two Koreas' war라는 의미로 ‘한국전쟁’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한국전쟁의 명칭에 관해서는 한국전쟁연구회, 『탈냉전
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 2000, 26-41쪽을 참고. 

2) 瀋志華 저, 최만원 역, 『마오쩌뚱,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 David 
Tsui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국의 6․25 전쟁 참전』, 한국전략문제연
구소, 2011 ; 세르게이 곤차로프, 존 루이스, 쉐리타이 저, 성균관대학교 한국
현대사연구반 역,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일
조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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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시점이 건국된 지 
일 년 남짓 된 때였다는 점이다. 중국이 건국 초기에 이렇듯 과감한 결정
을 내린 동기에 대하여 여러 분석이 있었는데, 대체로 대내적 요인과 대외
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동북 지
역의 공업기지 파괴 우려와 반혁명 소요에 대응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
한 선택이었다는 분석,3)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신중국 건국의 마지막 단계
인 대만 해방이 방해받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4) 대외적 요인
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주의적 연대 차원에서 참전했
다는 분석,5) 毛澤東이 스탈린에게 중소동맹의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 참전
했다는 분석,6) 중국 혁명 기간 동안 형성된 북한과의 우의 관계에 대한 
보답으로 참전했다는 분석이 있다.7) 

그런데 “항미원조운동”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동시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대중운동인데도, 참전의 대내적․대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항
미원조운동”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다만 
중공 중앙의 지시에 따른 각 지역 및 각계각층의 “항미원조” 활동을 연대
순으로 정리하는 실증적 연구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연구의 저변이 넓
어지면서 애국공약을 통한 신중국 인민으로서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8) 
“항미원조운동”과 토지개혁을 결합시켜 蘇南(江蘇省 남부) 지역 농민들이 
국가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탐색한 연구,9) 중국인민에게 존재하던 

3)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4) 瀋志華,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신아세아』23, 2000, 
88-90쪽. 

5)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6) 瀋志華, 앞의 책, 2010. 
7) 和田春樹 저, 서동만 역,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1999, 36-42쪽. 
8) 王永華, 「建國初期的愛國公約運動」, 『北京黨史』, 2006年 2期 ; 金野純, 

「毛沢東時代の「愛国」イデオロギーと大衆動員——建国初期の愛国公約運動を
中心に (シンポジウム 中国史上におけるイデオロギーの役割)」, 『中国: 社会と
文化』26号, 2011 ; 임우경,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애국공약운동과 여성의 국민 되
기」, 『중국현대문학』48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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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美․恐美 정서를 反美 정서로 전환시키는 논리를 분석한 연구10) 등이 나
오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중국의 참전 동기를 고려한 “항미원조운동” 연구
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특히 대외적 측면의 경우 냉전 체제 하에서 
反美와 親蘇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도 중소우호운동과 “항미원조운동”을 
관련지은 연구를 찾을 수 없으며,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참전과 동시에 
진행된 援越抗美運動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연구도 극히 드물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吉林省의 “항미원조운동”에 관해서는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在滿朝鮮人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한 연구가 꾸준
히 진행되고 있다.11) 이들 연구는 ‘조선인’을 신중국의 인민인 ‘조선족’으
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탐색하여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 성격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런데 재만조선인에게만 시야를 한정해서는 동북 지역의 
복합적 성격을 드러내기 어렵다. 동북 지역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토지
개혁이 완료된 지역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만주사변 이래 장기간 전쟁
을 경험한 지역으로서, 설령 재만조선인의 존재가 없었다 할지라도 한국전
쟁이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지역이다. 또한 소련군이 
주둔했던 곳으로써 중국 내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었던 동
북 지역을 연구하면서도 “항미원조운동”의 대외적 측면을 다루지 않은 것
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항미원조운동”은 중공이 조직했던 대중운동 중 하나라는 역사적 
맥락과 그 특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金野純은 중공의 대중운동은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위로부터의 강제적 동원에 그치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를 동시
에 수반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12) 이는 정치참여적 성격만 부
9) 靳道亮, 「抗美援朝運動與鄉村社會國家意識的塑造」, 『史學月刊』, 2009年 10

期. 
10) 候松濤, 「抗美援朝中的三視敎育」, 『黨史硏究與敎學』, 2007年 6期 ; 임우경,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반미대중운동과 아시아 냉전」, 『사이』10호, 2011. 
11) 염인호, 「6․25전쟁과 연변 조선인 사회의 관련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근현대사연

구』28호, 2004 ; 박정수, 「동북조선인민보를 통해서 본 연변조선족의 6․25전쟁」, 
『한국사학보』37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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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는 일반적 의미의 대중운동이나 정치동원적 성격만 부각되는 관제동원
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중공의 대중운동은 때로는 관료
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의 기대를 넘은 급진화의 경향을 보이기
도 하면서 사회변동의 연쇄를 일으켰다. 그렇다고 해도 인민의 자발성은 
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일치할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중공의 
대중운동은 어디까지나 당의 지도 하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따라서 “항미
원조운동” 과정에서 중공이 인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어떤 장치
를 사용했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미원조운동” 중 
대중동원의 다양한 방식을 분석한 候松濤의 연구가 유용한데, 특히 인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원 방식으로서 과거의 고통을 공개적으로 토
로하는 “控訴會”를 돌출시켜 다룬 점이 주목할 만하다.13) 애국공약운동을 
정 하게 분석한 金野純의 연구도 ‘애국’이라는 구호가 인민의 자발적 참여
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14) 

이상 서술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론에서는 중국 吉林省을 사례 지역
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이 “抗美援朝”
를 결정한 배경을 대내적 요인뿐 아니라 대외적 요인에서도 찾아보고, “항
미원조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설립한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이하 ‘抗美援
朝總會’)의 설립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대
외적 성격에 유의하여 그 선전 논리를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反美 선
전과 親蘇 선전이 연동되는 모습을 통해 “항미원조운동”의 대외적 성격을 
조명하고, 吉林省 주민들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항미원조” 선전에서 활
용되는 모습을 통해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 성격을 조명해보겠다. 셋째, 
擴兵 공작 및 항미원조총회의 애국공약운동과 무기헌납운동이 吉林省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항미원조운동”이 참여와 동원의 줄타

12) 金野純, 『中国社会と大衆動員: 毛沢東時代の政治権力と民衆』, 東京: 御茶の
水書房, 2008.

13) 候松濤, 「抗美援朝戰爭中的社會動員」, 中共中央黨校中共黨史部博士論文, 
2006, 第三章. 

14) 金野純, 앞의 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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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속에서 신중국 인민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전시 총동원 체
제를 강화해나가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종합
하고자 한다. 그것은 갓 출범한 신중국 인민의 국가정체성, 국가에 대한 
의무 관념과 국가 사무에의 참여의식을 강화한 측면, 그리고 향후 20년간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되는 반미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측면 등 
대내외적 양면을 포함한다. 이 때 ‘민족주의’ 대신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
를 택한 이유는 “항미원조운동” 자체가 한족과 소수민족이라는 문화민족의 
경계를 넘는 국가민족 차원의 대중운동이었으며,15) 특히 동북 지역에는 다
수의 조선인(1952년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으로 규정됨)이 거주하고 
있던 사정도 있어서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쓸 경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요 사료는 동북 지역에서 발간된 『東北朝鮮人民報』와 『吉林
日報』이다. 두 신문은 각각 中國共産黨 延邊朝鮮族自治州委員會와 吉林省
委員會의 기관지로서, 中共延邊自治州委는 中共吉林省委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논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中共中央의 지시와 
선전을 충실히 반영하여 동북 지역의 주요 소식을 게재하고 있다. 『吉林
省抗美援朝運動』과 『抗美援朝運動在長春』은 中共 吉林省委와 中共 長春

15) ‘문화민족(Kulturnation)’과 ‘국가민족(Staatsnation)’이라는 개념은 독일의 역
사가 마이네케가 서구 민족형성과정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
다. ‘문화민족’이 인종, 역사, 언어 등 공동의 문화적 유산에 의해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전근대적 민족형성 사례라면, ‘국가민족’은 정치적 주권의 평등한 소
유자로서 ‘주관적’, ‘자발적’으로 형성된 근대적 민족형성 사례이다. 그는 전자의 
예로 독일을, 후자의 예로 프랑스를 들었다. 문화민족에의 귀속감은 민족국가와
는 별개로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 민족국가 창출의 바탕이 된다: 고유경, 「문화
민족과 국가민족 사이에서 - 통일 이전 독일 민족 형성의 길」, 『이화사학연
구』제30집, 2003. 656-660쪽. 어네스트 겔너는 문화민족 개념에 가까운 ‘민
족적 단위’와 국가민족 개념에 가까운 ‘국가적 단위’를 상정하고, 민족적 단위를 
국가적 단위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원리를 ‘내셔널리즘’이라고 규정했다. 
민족과 국가의 일치는 서유럽의 경우 근대 특유의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의 경
우 그 이전에 이미 출현한 현상이다: 유용태, 「탈냉전기 민족문제의 재인식: 
동아시아적 시각의 성찰」,『환호 속의 경종』, 휴머니스트, 2006, 397-4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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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委 黨史硏究室에서 편찬한 “항미원조운동”에 관한 공식 자료집으로서, 吉
林省의 “항미원조운동”에 관한 중공과 인민정부의 지시 및 회고록이 수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찾을 수 없는 사실은 『吉林省志』와 『中共吉林省委
活動大事記』를 통해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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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抗美援朝運動”의 조직

1) 중국 參戰 결정의 요인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논리 속에 “항미원조”의 논리가 들어있다고 보인
다. 따라서 “항미원조”의 논리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결정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겠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군이 압록강 다리를 건너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뒤이어 10월 26일 전국적으로 “항미원조운동”을 일으켜 참전 분위기를 고
조시켰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시점이 중공이 국공내전을 끝내고 신
중국을 건국한 지 1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는 점이다. 건국 초기
에 다른 나라의 전쟁에 대규모로 참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는 점
과 중공이 그동안 위기 돌파 국면에서 대중운동을 조직해왔다는 사실을 고
려한다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신중국의 위기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기
도 하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당시 중국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대내
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중국 참전 결정의 대내적․대
외적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대내적으로 중공 지도부는 대만 해방을 완수하여 신중국 건설을 완
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뒤
이은 미국의 참전은 대만과 미국의 결탁을 연상시킬 수 있는 좋은 선전 자
료가 되었다. 6월 27일자 인민일보 사설은 중공 지도부의 이러한 정치적 
선전 의도를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이승만 괴뢰군의 대규모적 군사 진공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격하였다. 조선의 전면적 내전은 폭발되었다. … 
이번 전쟁의 주모자는 미 제국주의로서 이번 전쟁으로 말한다면 말할 필요
도 없이 일찍이 준비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 제국주의
는 남조선에서 일찍이 우물쭈물하면서 철병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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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말에 이르러서야 국제 여론의 압력으로 다시는 연기할 수 없게 되고서야 
비록 철병하였지만 동시에 큰 규모의 군사고문단을 남겨 놓았다. … 이 모든 
것이 미 제국주의가 이승만 정부를 적극적으로 부추겨 조선 내전을 발동하
게 한 확실한 증거인 것이다.16) 

이 사설은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의 기관지이므로 이것은 중공 지도부의 공식 견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국공내전의 시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중공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하여 국가로 인정한 반면, 남한을 “이승만 괴뢰군”이
라고 지칭하여 불법단체로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중공이 국민당에게 “蔣
匪”라는 멸칭을 붙였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만 해방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었던 중국은 이웃나라의 “내전”을 통해 본국의 “내전”이 아직 끝나지 않
았음을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6월 27일 미국이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출
동시키자 중국은 7월 17일부터 “대만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반대
하는 운동주간”을 거행하였는데,17) 여기에서 조선보다 대만을 앞세운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해석된다. 

한국전쟁에 국공내전의 시각을 투영시키는 것은 “抗美”의 명분을 이끌어
내는 효과도 있었다. 이는 다음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인민의 오늘의 처지에 대하여 중국 인민은 특히 이해하기 쉬운 것이
다. 李承晩은 거의 조선의 蔣介石이다. 미국은 지금 蔣介石을 원조하던 방법
으로써 李承晩을 원조하며 중국 인민을 반대하는 방법으로써 조선 인민을 
반대하고 있다. 蔣介石이 중국 인민을 진공하는 내전은 미국이 돈과 총을 대
고 蔣介石이 인력을 내는 내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李承晩이 조선 인민
을 진공하는 내전도 역시 미국이 돈과 총을 내고 李承晩이 인력을 내는 내

16) 「인민일보 사설 - 침범자를 격퇴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분투」(1950. 6. 
27.),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한국전쟁 관련 중국자료선집』1, 
2002, 4-6쪽.  

17) 「중국인민의 대만 조선에 대한 미국침략반대운동위원회, 운동주간 통지 발
포」, 『東北朝鮮人民報』, 195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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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다. … 그러므로 李承晩은 미국의 지지를 받을지라도 필연적으로 실패하
고 말 것이며, 전조선 인민이 갈망하는 독립, 자유, 통일은 필연적으로 승리
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18) 

중공 지도부는 한국전쟁에서 “李承晩을 원조하는 미국”으로부터 국공내
전에서 “蔣介石을 원조한 미국”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
면 중국과 한국에서 발생한 내전의 최종 책임은 미국에게 있게 된다. 그런
데 毛澤東은 1949년 5월 조선인민군 문화부 사령관 金一이 비 리에 중국
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남침 개시 후 외국군이 개입할 경우 중국이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약속하고, 중공군에 편성된 조선인 사단들을 북한에 이양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바 있었다.19) 북한의 남침 계획을 일찌감치 알고 있
던 중국이 그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는 선전을 전개한 것은, 중국이 처음부
터 한국전쟁을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발발이 “抗美”의 명분을 제공했다면, UN군의 북진은 “援朝”
의 명분을 제공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10월 1일 UN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다급해졌다. 하나는 신
중국 건국 이후 토지개혁이 시작된 揚子江 이남 지역에서 지주 세력과 결
탁한 반혁명 활동이 거세졌다는 점이고,20) 다른 하나는 대만 해협뿐 아니
라 동북 지역까지도 전쟁의 불길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중공 
중앙은 10월 10일 반혁명 진압에 대하여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도록 지시
를 내리고21), 10월 24일 이른바 脣亡齒寒 논리에 근거하여 한국전쟁 참전

18) 「인민일보 사설 - 침범자를 격퇴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분투」(1950. 6. 
27.),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앞의 책, 2002, 4-6쪽. 

19) David Tsui, 앞의 책, 2011, 39-46쪽. 
20) 「中央關于西南局鎭壓反革命活動報告的批語和電報」(1950. 11. 15.), 『建國

以來毛澤東文稿』1冊, 663-664쪽: 김진경, 「건국 초기 중공의 토지개혁
(1950-52)」, 『중국사연구』25호, 2003, 190-191쪽. 

21) 「中共中央關于鎭壓反革命活動的指示」(1950. 10. 10.), 『建國以來重要文獻
選編』第1冊, 420-423쪽: 김진경, 위의 글, 2003, 191-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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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대중운동을 전개하기로 선포했다. 

만약 조선이 적들에 의해 열리게 되면 다른 곳들에서도 계속하여 적들에 
의해 우리의 빈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동쪽의 전선이 열리게 되면 적들은 
우리의 대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럴 때에 어떻게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러므로 조선이 동방에 가지고 있는 
지위와 미래를 전망한다면 우리는 援朝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적들이 
전쟁의 위험을 우리의 대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가 전쟁터로 뛰어드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 선전 방면에서 우리는 당연히 
광범위하게 미국을 막고 조선을 도우며 가정과 국가를 지킨다(抗美援朝 保
家衛國)는 것을 선전할 것이다.22) 

이로부터 중국은 “抗美援朝 保家衛國”의 구호 아래에서 한국전쟁에 참전
하고 “항미원조운동”을 전개하였다. 요컨대, 중국은 건국 직후 대만 해방과 
토지개혁을 둘러싼 소요 등 산적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전쟁
이라는 대외적 위기를 대내적 위기로 치환시켰다. 그 연결고리는 국공내전
의 기억 및 대만 해방과 동북 지역의 안보 문제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중국의 참전은 “抗美援朝 保家衛國”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중국이 참전 결정과 함께 전국적 규모의 대중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
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공의 대중운동은 인민에게
는 정치참여가 되고 당국에게는 정치동원이 되어, 대중운동의 전개 과정은 
곧 중공이 인민을 조직하여 장악해나가는 과정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후술하듯이 “항미원조운동”을 통해 대중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여 신중국 
인민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이상에서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요인을 국내 정치 상황에서 찾
아보았다. 그러나 단지 국내적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선전 공

2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18차 상무위원회에서의 주은래 
총리의 보고 - 항미원조 保衛和平」(1950. 10. 24.),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위의 책, 2002, 368-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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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만 진행해도 될 터인데, 필연적으로 인적․물적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 참
전까지 결정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중국 
참전 결정의 대외적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대외적으로는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 진영에 저
항하는 소련 진영에 대한 우의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23) 그런데 중국
에게 그것이 자국의 인적․물적 희생을 감수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는지 의
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毛澤東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 실마리를 제
공한다. 

중국 혁명이 성공한 후 소련은 중국이 제2의 유고슬라비아가 되고 나(毛
澤東)는 제2의 티토가 되지 않을까 의심했다. 그 후 나는 모스크바에 가서 
중소동맹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실 스탈린은 조인을 희망하지 않았고, 2
개월의 교섭 끝에 겨우 조인했다. 스탈린이 우리를 신뢰하게 된 것은 항미원
조 이후였다.24) 

이 발언을 뒤집어 보면, 결국 “항미원조”는 스탈린의 신뢰를 얻기 위한 
毛澤東의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瀋志華는 毛澤東이 이처럼 절박했
던 이유는 신중국의 경제 회복 및 국가 건설을 위해서 소련의 원조가 필요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25) 냉전 체제 하에서 서방 국가들과의 교역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유일한 희망은 소련의 원조뿐이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소련은 신중국 수립 선포 이후에도 1945년 국민정부와 체결했던 
우호조약의 폐기를 서두르지 않았고, 毛澤東이 소련에 직접 방문했는데도 
23) 농민사회의 혁명으로 성립된 중국과 북한은 1953년, 1954년 사회주의 개조

를 선포하기 이전에는 신민주주의 단계였으므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의 
소련, 중국, 북한 사이의 우의적 관계를 ‘사회주의 진영’으로 묶어서 지칭하기는 
곤란하다: 유용태 외,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2, 창비, 2010, 225-263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련 진영’이라고 지칭한다. 

24) 「在八屆十中全會上的講話」(1962. 9. 24.), 『毛澤東思想萬歲』, 臺北: 中華
民國國際關係硏究所, 1974, 432쪽. 

25) 瀋志華, 앞의 책, 2010,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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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과의 새로운 동맹조약 체결에 시간을 끌었다. 그 배후에는 소련이 
국민정부와의 우호조약에서 획득한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었
겠지만, David Tsui는 스탈린이 毛澤東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도 중요
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26) 스탈린은 “수백만 명의 굶주린 농민들의 봉
기는 사회주의 혹은 민주주의 운동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27)며 毛澤東을 
폄하했고, 과거 獨蘇전쟁시 중공군에게 일본군이 소련의 극동지역을 위협
하지 못하도록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도 있어 毛澤東을 신
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毛澤東 역시 스탈린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특히 종전 후 소련이 만
주의 생산설비를 약탈해간 일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당시에는 미국
의 대중국 정책이 연합정부를 기조로 하고 있었으므로 중공은 오히려 미국
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중공이 군사적 우세를 점하게 되면
서 毛澤東은 연합정부 노선을 버리고 소련 일변도 정책을 선언했지만,28) 
1950년 2월에야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마저도 서구 
언론을 이용하여 스탈린에게 압박을 가한 후에야 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려
한다면, 毛澤東이 스탈린의 불신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29)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毛澤東이 중국의 인적․물적 희
생까지 감수하면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스탈린의 불신을 제거하고 이
를 바탕으로 소련의 원조를 얻어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

26) David Tsui, 앞의 책, 2011, 93-95쪽. 
27) Francis Pike, Empires at war: a short history of modern Asia since 

World War Ⅱ, London: I.B. Tauris, 2011, p.302: Dmitri Volkogonov, Stalin: 
triumph and tragedy,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91, p.538 ; 周恩
来, 『周恩来選集』下, 北京: 人民出版社, 1984, 302쪽. 

28) 「論人民民主專政」(1949. 6. 30.), 毛澤東文獻資料硏究會編, 『毛澤東集』
10, 東京: 蒼蒼社, 1983, 296-297쪽: 중공이 연합정부 노선을 버리고 소련 일
변도로 선회한 것은 국공내전의 전세 역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46
년 7월 국민당군의 병력은 430만 명인데 비해 공산군은 130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공군이 만주에서 승리한 시점인 1949년 5월에 이르러서는 공산군은 
150만 명의 국민당 군대보다 앞선 400만 명을 보유하게 되었다: 若松重吾, 
『中國人民解放軍』, 東京: 朝雲新聞社, 1968, 147쪽. 

29) 瀋志華, 앞의 책, 2010, 179-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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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역사적 우의 관계 또한 중국의 “抗美援朝”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 지역은 일찌감치 조선인 항일무장투쟁
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코민테른이 ‘일국일당의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는 
1931년 11월 동북 지역 중공당원 중 재만조선인이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세력이 컸다. 만주사변 이후 이들 재만조선인은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으로 중공과 연합하여 싸웠다.30) 공동의 적이었던 일본이 패망한 뒤에
도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중공군 휘하에 혼합 편성되어 국공내전에 
참가했다. 조선의용군 이름 아래 단독 편성되어 있었던 7개 지대 9만여 명
은 1946년 1월 중공군 지휘 하에 혼합 편성되었고, 여기에 1947년 3월말 
소련군으로부터 훈련받은 조선공산군 10만여 명이 더해져, 총 19만 명의 
조선인이 중공군에 혼합 편성되어 4개의 동북군구에 배속되었다.31) 1947
년 5월 30일자 심양주재 미국 영사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에서 만주에서 
공산군의 지속적인 수적 우세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조선인 부
대의 도움”을 들 정도였다.32) 이처럼 재만조선인은 중공과 오랜 기간 동안 
협력 관계에 있었다. 

특히 국공내전 기간에 행해진 북한의 원조는 중국에게 잊을 수 없는 고
마움으로 남았을 것이다. 당시 소련은 국민당과의 중소우호동맹조약 및 연
합정부 노선 때문에 중공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없었으니 중공이 기댈 곳
은 북한뿐이었다.33) 1946년 5월 中共中央 東北局은 長春에서 철수하면서 
북한 쪽의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朝鮮駐在 東北局 辦事處를 설치하였
다. 북한 쪽의 교통로는 국민당 군대가 長春鐵道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
30) 동북항일연군의 활동과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徐萬民 저, 전홍석 외 역, 『중

한관계사: 근대편』, 일조각, 2009, 339-399쪽 ; 김경일 저, 홍면기 역, 『중
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논형, 2005, 51-65쪽 참조. 

31) 동북 지역에서 중공의 군사작전에 참가한 조선공산군의 장비 및 지휘계통표
는 中華民國中要史料初編 編輯委員會 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
時期 第七編 戰后中國』, 臺北: 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617쪽 
참조. 

32) 미국무성 刊, 이영희 編譯, 『중국백서』, 전예원, 1982, 434쪽. 
33)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중심, 2000, 5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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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공이 남만과 북만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군수물자를 운송
할 수 있는 통로였으며, 전세가 불리할 때에는 군대를 피신시킬 수 있는 
안전한 후방이었기 때문이다.34) 실제로 중공은 1946년 10월 安東, 通化에
서 철수하면서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부상병, 군인가족, 後勤(병참)인원
을 북한 영내로 철수시켰다.35) 북한 측(당시 조선임시인민원회)에서는 상
황이 긴급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운송을 정지하고 중공 측의 물자를 긴급 
운송해주기도 하였다.36) 辦事處의 이러한 역할을 볼 때 국공내전 초기 절
대적 열세에 놓여 있었던 중공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한의 
원조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1949년 여름과 
1950년 봄에 걸쳐 金日成의 요청에 따라 재만조선인 부대의 입북을 허용
하였고, 金日成은 1950년 6월 25일 이들을 북한군의 주력으로 삼아 남침
하였으나 미국의 참전과 반격으로 북한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중국은 혈맹 
관계에 있던 북한을 구원하기 위해 파병·참전하였던 것이다.37) 입북한 재
만조선인 부대는 중국의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을 하나의 연속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니,38) 이는 그들과 혈맹관계에 있던 중국군 역시 이런 인

34) 김경일, 앞의 책, 2005, 208쪽. 
35) 丁雪松 等, 「迴憶東北解放戰爭期間東北局駐朝鮮辦事處」, 中共中央黨史資料

徵集委員會 編, 『遼瀋決戰』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8, 627쪽. 
36) 丁雪松 等, 위의 글, 629쪽. 
37)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인 부대는 중공이 승리를 눈앞에 둔 1949년 여름

부터 북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1949년 여름과 1950년 봄에 입북한 만주 
조선인 부대들은 각각 북한인민군 5사단, 6사단, 12사단, 그리고 4사단의 18연
대로 개편되었는데, 김중생의 연구에 의하면 그 숫자는 5만 5천여 명에서 6만
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 입북한 조선인 부대는 북한군의 주력이 되어, 
1950년 6월 25일 아침 38선에서 남진한 보병 21개 연대 가운데 47%인 10개 
연대가 만주 조선인 부대였다고 한다: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입북과 6․25전
쟁』, 명지출판사, 2000, 142-159쪽, 273쪽. 

38)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으로써 중국인민해방군 156사단의 부사단장이었던 전우
의 발언을 분석한 염인호의 연구가 있다. 156사단은 중국 관내지방에서 국민당 
부대의 추격을 맡다가 입북 후 조선인민군 제12사단으로 개편되어 한국전쟁의 
최전선에 투입되었으므로, 고위 지휘관인 전우의 발언을 통해 조선인 장병들의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입북하여 남조선 반
동파를 타도하는 기초를 닦자”고 호소했는데, 이는 38선을 철폐하고 남북통일
을 이룰 역량을 만주에서 길러야 한다는 소위 동북기지론을 기반으로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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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공유하였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상에서 중공 지도부가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대외적 요인을 고찰해

보았다. 중국은 “抗美援朝”를 통해 소련의 불신을 제거하고 북한의 역사적 
우의에 보답하여 냉전 체제 하에서 소련-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공고한 
혈맹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이것이 신생 국가인 중화인민공화
국이 국가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제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획
득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2) 抗美援朝總會의 설립

“항미원조운동”의 지도 기구인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는 中國世界和平保
衛大會委員會와 美國侵略臺灣朝鮮反對運動委員會의 두 단체가 합병 개조된 
기구였다. 

中國世界和平保衛大會委員會(이하 ‘中國和平委員會’)의 전신은 世界平和
擁護大會 中國分會이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평화는 흔히 전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장사꾼
들이 새 침략전쟁을 발동하려는 데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투쟁”을 의미한
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진영의 전쟁은 “다른 나라 인민을 노
예화시키려는 전쟁”으로써 단호히 반대해야 하지만, 소련 진영의 전쟁은 
“인민을 노예화와 자본주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세계평화보위투쟁”으로
써 열렬히 옹호해야 한다.39)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세계평화보위”는 소
련 진영을 결집시키는 구호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평화옹호대회 상설위원회는 1949년 10월 2일을 국제평화투쟁의 날
로 선언하고 전 세계 규모의 대시위를 조직하자고 호소했는데, 이에 동참
하기 위하여 당일에 세계평화옹호대회 중국분회가 설립되었다. 여기에서 

로써, 한국전쟁을 중국 국공내전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생각을 보여준다: 염인
호, 「연변 출신 조선인 부대의 활동과 귀국」, 『또 하나의 한국전쟁』, 
240-246, 266쪽. 

39) 「세계화평보위에 관한 문답」, 『東北朝鮮人民報』, 195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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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평위원회의 설립일이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다음날이라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 앞서 검토했듯이 신중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소련의 지원이 
절실했던 중국은 소련 진영의 세계평화보위 호소에 재빨리 호응하여 소련
일변도 정책으로 선회한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1949
년 10월 5일 劉少奇가 “중소우호는 세계평화보위활동과 갈라놓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건국 공작과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건국 때 커
다란 일의 하나는 중소우호를 강화하며 세계평화를 보위하려는 것이다”40)
라고 발언한 것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중국화평위원회는 1950년 5․1 국제노동절을 맞이하여 핵무기에 반대하
는 평화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 각 대도시에 분회를 설립하고 운동을 
확대하였다.41)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평화서명운동은 새로운 
발전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민정협 전국위원회는 1950년 6월 23일 
회의를 열어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평화서명운동주간으로 정했는데, 며칠 
후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이후 평화서명운동의 선전에 “미국이 조선
을 침략하고 대만을 간섭하는 것을 비난하고 세계화평민주진영의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 등장하였으며42), 8월 13일 중국화평위원회가 내린 통지
에는 평화서명운동을 “미제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접히 결부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43) 

한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中華全國總工會는 1950년 7월 10일 각 인민
단체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美國侵略臺灣朝鮮反對運動委員會(이하 ‘美侵略
反對委員會’)를 설립하였다.44) 이는 7월 5일 世界工會聯合會에서 “조선인

40) 「중소우협총회 회장 유소기의 보고」, 『東北朝鮮人民報』, 1949. 10. 5. 
41) 「중국세계보위대회선언을 발표. 세계평화옹호대회 상설위원회 결의를 열렬 옹

호」, 『東北朝鮮人民報』, 1950. 4. 4. 
42) 「세계화평보위선언 서명운동주간 선전 요점」, 『東北朝鮮人民報』, 1950. 

7. 4 ; 「중국화대위원회 공위회 발출 통고 - 호소 각지 집회 기념 7․7 반대 
미제국주의 신침략」, 『東北朝鮮人民報』, 1950. 7. 7. 

43) 「중국세계화평보위대회위원회, 화평서명모집공작확대에 관하여 각인민단체에
게 통지」, 『東北朝鮮人民報』,  1950. 8. 15. 

44) 「전국총공회 등 인민단체, 대만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운동
주간 거행 결정」, 『東北朝鮮人民報』, 195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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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원주간을 발동하라는 호소”에 中華全國總工會가 호응한 것이기도 했
다. 美侵略反對委員會는 전국 각지에 분회를 설립하여 “대만과 조선에 대
한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운동주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45) 분회는 각
지의 인민단체들이 연합하여 구성되었는데,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주도 
세력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東北 분회의 경우 東北총공회가 각 인민단
체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설립되었지만,46) 延邊 지역의 경우에는 延邊 중소
우호협회 회장 朱德海의 강화와 함께 분회 설립 회의가 시작되었다.47) 이
는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중국 각지에 모두 뿌리내린 대
중조직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반대로 생각
하면, 미침략반대위원회 분회를 조직하는 과정은 한국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을 활용하여 각지의 유력한 인민단체를 신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포섭하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10월 말 중국이 “抗美援朝 保家衛國”의 구호 아래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중국은 중국 인민들에게 전개할 새로운 대중운동을 즉시 준비하였다. 10월 
26일 중국화평위원회의 북경위원회와 미침략반대위원회에 참가한 각 인민단
체 대표 및 각 민주당파 대표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두 단체를 합병하여 中
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略委員會로 개조하고 “항미원조운동”을 통일적
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48) 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略委員會(이하 
‘保衛和平美侵略反對委員會’)는 이듬해 3월 14일 본회의 명칭을 中國人民抗
美援朝總會(이하 ‘抗美援朝總會’)로 약칭하기로 하였다.49) 

이후 항미원조총회는 중공 중앙의 지시에 따라 한국전쟁에 관한 각종 선
전 공작, 위문품 수집 및 위문단 조직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각지의 “항미
45) 「중국인민의 대만 조선에 대한 미국침략반대운동위원회, 운동주간 통지 발

포」, 『東北朝鮮人民報』, 1950. 7. 14. 
46) 「동북, 17일부터 운동주간 거행」, 『東北朝鮮人民報』, 1950. 7. 18. 
47) 「연변 각계인민단체 중국인민의 미제의 대만조선침략 반대운동주를 결정」, 

『東北朝鮮人民報』, 1950. 7. 22. 
48) 「2개 단체를 중국인민세계화평보위 및 미국침략반대위원회로 합병 개조」, 

『東北朝鮮人民報』, 1950. 10. 26. 
49) 「중국인민세계화평보위미국침략반대위원회 상무위원회 개최」, 『東北朝鮮人

民報』, 195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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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각지의 항미원조총회 조직은 縣 
분회는 省 분회에, 省․市 분회는 총분회에 매월 한차례씩 간단한 보고를 하
도록 하였다.50) 또한 항미원조총회는 각지 분회의 경험을 종합하여 인민일
보에 “抗美援朝專刊”을 연재하여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朝鮮前線通
訊輯”,51) “抗美援朝宣傳工作叢刊”52) 등의 간행물을 발간하여 선전원 교육
의 자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항미원조총회는 중국 건립 
이후 최초로 통일적인 지도 조직을 갖춘 관제 대중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吉林省에서 항미원조분회 조직이 설립되는 과정을 도표화 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50) 「동북항미원조총분회에서 애국공약을 추행하며 무기를 연헌하며 우무공작을 
잘함에 관한 계획을 제정」, 『東北朝鮮人民報』, 1951. 6. 5. 

51) 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略委員會, 『爲祖國而戰、爲朝鮮人民而戰!』, 
人民出版社, 1951 ; 『破冰涉水強渡淸川江』, 人民出版社, 1951 ; 『戰鬪在長
津湖畔』, 人民出版社, 1951 ; 『突破三八線前進再前進』, 人民出版社, 1951 ; 
『漢江南岸的日日夜夜』, 人民出版社, 1951 ; 『我們是怎樣戰勝敵人的?』, 人民
出版社, 1951 ; 『在朝鮮前線的後方』, 人民出版社, 1951. 

52) 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略委員會, 『把抗美援朝運動推進到新的階段』, 人
民出版社, 1951 ; 『怎樣在城市中開展抗美援朝運動』, 人民出版社, 1951 ; 『怎樣
在農村中開展抗美援朝運動』, 人民出版社, 1951 ; 『怎樣在工人中間開展抗美援朝運
動』, 人民出版社, 1951 ; 『開展抗美援朝運動的方式和方法』, 人民出版社,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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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 單位 吉林省

1949.10.02 中國世界和平保衛大會委員會

1950.07.10 美國侵略臺灣朝鮮反對運動委員會

(美侵略反對委員會)

1950.07.22

1950.07.22

1950.07.22

吉林省 美侵略反對委員會

吉林市 美侵略反對委員會

延邊 美侵略反對委員會

1950.10.26 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

略委員會

(保衛和平美侵略反對委員會)

1950.11.16

1950.11.25

吉林省 保衛和平美侵略反對委員會

吉林市 保衛和平美侵略反對委員會

1951.03.14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 1951.03.30

1951.03.31

1951.04.01

1951.04.18

1951.05.15

1951.10.29

龍井市 抗美援朝分會

圖們市 抗美援朝分會

延吉市 抗美援朝分會

延邊 抗美援朝分會

延吉縣 抗美援朝分會

蛟河縣 11區 抗美援朝支分會

[표1] 전국 및 吉林省의 “항미원조운동” 관련 조직 설립 시기

출전 : 「세계평화옹호대회 중국대표단 보고서」, 『東北朝鮮人民報』, 1949. 6. 11 ; 
「전국총공회 등 인민단체, 대만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운동
주간 거행 결정」, 『東北朝鮮人民報』, 1950. 7. 12 ; 「我省各界人民代錶集
會、成立反對美帝國主義侵略臺灣朝鮮運動委員會」, 『吉林日報』, 1950. 7. 24 
; 「反對美帝侵略臺灣朝鮮 - 吉市各人民團體集會決定開展宣傳運動週」, 『吉林
日報』, 1950. 7. 18 ; 「연변 각계인민단체 중국인민의 미제의 대만조선침략 
반대운동주를 결정」, 『東北朝鮮人民報』, 1950. 7. 22 ; 「2개 단체를 중국인
민세계화평보위 및 미국침략반대위원회로 합병 개조」, 『東北朝鮮人民報』, 
1950. 10. 26 ; 「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略委員會吉林省分會正式成
立」, 『吉林日報』, 1950. 11. 19 ; 「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略委員
會吉林市支分會成立」, 『吉林日報』, 1950. 11. 30 ; 「중국인민세계화평보위
미국침략반대위원회 상무위원회 개최」, 『東北朝鮮人民報』, 1951. 3. 14 ;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 동북. 연길 용정 도문 3개시 분회 성립」, 『東北朝鮮
人民報』, 1951. 4. 1 ; 「연변 각계인민 항미원조대표회의 승리 개막 - 항미
원조연변분회 정식 성립」, 『東北朝鮮人民報』, 1951. 4. 21 ; 「연길현 각계 
인민 항미원조대표회의 개최 - 연길현 항미원조분회 정식 성립」, 『東北朝鮮
人民報』, 1951. 5. 12 ; 「蛟河十一區成立抗美援朝支分會」, 『吉林日報』, 
195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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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때 설립된 조직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는가? 吉林市 保衛
和平美侵略反對委員會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기사를 보면, 조직부는 吉林
市 總工會, 선전부와 비서처는 吉林市 文化宮, 복무부는 吉林市 靑年俱樂
部로 각각 연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53) 이로부터 항미원조분회는 각 지역
에 원래 존재하던 주요 인민단체들의 느슨한 연합 형태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각지에서 조직을 설립하면
서도, 별도의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연합단체의 경우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조직의 성격을 결정짓
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따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항미원조총회의 주석 
郭沫若은 중국화평위원회 단장을 역임했던 인물로서 평화운동에서 “항미원
조운동”으로의 연속성을 담보하였다. 그는 1927년 南昌起義에 참여하면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이래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에 투신하고 저명한 역사학
자로 활약했으며 건국 후에는 중앙 인민정부 정무원 부총리 등 요직을 두
루 거친 인물이기도 하다.54) 이로부터 항미원조총회가 중공 및 인민정부와 
긴 한 관계를 맺은 관제 대중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방 단위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延邊 抗美援朝分會 主席 
朱德海는 1931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이래 中共 吉林省委 委員, 中共 延
邊支委 書記, 延邊專員公署(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의 前身) 專員, 延
邊 中蘇友協 主席 등 정치적 요직을 두루 역임한 사실을 볼 때 중공 및 인
민정부의 핵심 인물임이 확실하지만, 吉林省 抗美援朝分會 主席 關俊彥은 
건국 후 中國民主同盟 吉長支部 主任 및 吉林省 人民政府 高等法院 院長을 
역임한 인물로 인민정부의 주요 인사이기는 하지만 중공당원은 아니었
다.55) 당시는 연합정부 단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처럼 지방 
53) 「중국인민보위세계화평반대미국침략위원회 길림시 지분회 성립에 관한 통

고」, 『東北朝鮮人民報』, 1950. 12. 1. 
54) 肖玟, 『郭沫若』 , 文物出版社, 1992.
55) 關俊彥은 1936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1950년 7월 중국

민주동맹 吉長지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볼 때, 吉林省 항
미원조분회 주석을 맡을 당시에는 중국공산당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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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서는 반드시 중국공산당 간부가 항미원조분회 조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지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각지의 抗美援朝分會 책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항미원조분회 주석을 역임한 
關俊彥과 朱德海의 주요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關俊彥은 1910년 延
邊 초등농업학교에 교사로 부임한 후 1913년에는 延吉縣 龍井村 소학교 
교장을 지내고 1919년 3월에는 조선반일민족독립운동에 참가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關俊彥의 이러한 경력은 錫伯族 출신
임에도 吉林省의 조선인들에게 신망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이며, 이러한 이
유에서 중국이 새로운 대중운동을 조직할 때 책임자로 발탁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재만조선인으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기 전부터 조선독립운동에 
투신했으며 동북항일연군 출신인 朱德海도 마찬가지 이유로 발탁되었을 것
이다.56) 이들은 중앙에서 갑자기 파견된 중공의 핵심 인물보다 각지의 상
황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중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을 것
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항미원조분회는 각지의 유력한 
인민단체 및 인물을 포섭하여 신중국 정부가 지방 단위까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신중국 인민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한 중국 참전의 대내적 요인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제 항미원조총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미원조운동”을 지도했는지 
살펴보겠다. 그 과정은 1951년 5․1 국제노동절 대시위 준비 공작에서 전형
적으로 나타난다. 1951년 2월 1일 UN이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
를 통과시키자, 2월 2일 중앙 인민정부 외교부장 周恩來는 즉각 이를 비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57), 같은 날 중공 중앙은 “항미원조운동을 한걸음 

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 『吉林省志. 捲四十七: 人物志』, 吉林人民出版社, 2005, 511
쪽 ;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 『吉林省志. 捲二: 大事記』, 吉林人民出版社, 2001, 
452쪽. 

56)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 『吉林省志. 捲四十七: 人物志』, 吉林人民出版
社, 2005, 510-512, 535-357쪽. 

57) 「제5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모함하고 무시하는 결의를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관한 주은래 외교부장의 성명」(1951. 2. 2.), 행정자치부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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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진전시키는 데 관한 지시”를 내렸다.58) 일련의 상황은 다음날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인민에게 선전되었으며,59) 항미원조총회는 이에 호응하여 3
월 14일 통고를 내려 5․1 대시위 이전에 “항미원조운동”을 보급하도록 지
시했다.60) 

중공과 항미원조총회가 지시를 내리자 각지의 중공 조직과 항미원조분회
는 이에 호응했다. 吉林省의 경우 3월 21일 中共 吉林省委가 선전공작회의
를 열어 5․1 대시위를 위해 “항미원조” 선전교육을 어떻게 보급할지 의논
하고,61) 이어서 4월 6일 “항미원조애국교육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에 대한 
통지”를 내리면서 행동에 나섰다.62) 뒤이어 4월 8일 吉林市 항미원조분회
는 회의를 열어 5․1 대시위를 위한 4～5월분 계획을 세우고 매주 각 단체 
책임자를 소집하여 진행상황 및 문제점을 검사하기로 하였다.63) 5․1 대시
위 공작은 5월 28일 中共 吉林省委에서 총결지어지면서 마무리되었다.64) 

5․1 대시위 조직에 중공과 항미원조총회만 나선 것은 아니었다. 각계 인
민단체들은 저마다 조직을 동원하여 5․1 대시위에 적극 참가하고 “항미원
조운동”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항미원조총회의 통고보다 
앞선 3월 8일 각급 공회 조직에게 당지 중공 조직과 연계하여 “항미원조” 

록보존소 수집과, 앞의 책, 2002, 138-141쪽. 
58) 「中共中央關于進一步開展抗美援朝愛國運動的指示」(1951. 2. 2.), 中共中央

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2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2, 
24-47쪽. 

59) 「인민일보 사설 - 미국 정부는 자신이 평화의 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1951. 2. 3.),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앞의 책, 141-145
쪽. 

60) 「중국인민세계화평보위 및 미국침략반대위원회, 세계화평이사회 결의에 향응
하기 위한 통고」,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위의 책, 2002, 388-390쪽. 

61) 「中共吉林省委宣傳部召開宣傳工作會議 - 確定普及深入抗美援朝敎育」, 『吉
林日報』, 1951. 3. 30. 

62) 「中共吉林省委關于普及加深抗美援朝愛國敎育中應主義的問題的通知」(1951. 
4. 6.),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編, 『吉林省抗美援朝運動』, 長春: 中共吉林省
委黨史研究室, 2002, 74-76쪽. 

63) 「抗美援朝吉林市分會, 訂出普及深入抗美援朝運動四五月份行動計劃」, 『吉林
日報』, 1951. 4. 8. 

64) 「中共吉林省委抗美援朝關于普及宣傳敎育運動的總結」(1951. 5. 28.), 中共吉
林省委黨史研究室 編, 앞의 책, 2002, 77-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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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육 및 5․1 대시위에 대한 준비 계획을 세우고 집행 상황을 보고하라
고 지시했다.65) 중국신민주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는 4월 9일 통지를 내려 
청년단원들에게 5․1 대시위에서 부를 노래 다섯 곡을 배워 알게 하라고 하
였다.66) 중소우호협회총회는 4월 17일 각급 중소우협에게 항미원조분회와 
연합하여 각종 군중의 소형 회의를 소집하며 공작이 우수한 조직과 회원은 
표창하라고 지시하였다.67) 같은 날 중화전국민주부녀연합회는 어머니들이 
5․1 대시위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임시 탁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하기도 했다.68) 

5․1 대시위 준비 및 총결 과정에서 항미원조분회가 설립된 지역도 있었
다. 4월 1일 설립된 延吉市 항미원조분회의 경우 5․1 대시위 준비에 큰 역
할을 하였다. 분회를 설립하자마자 4일부터 선전대를 조직하고 16～20일
에는 “控訴會”와 講演會를 조직하여 인민을 동원시켰으며 5․1 대시위를 마
친 후에는 강평대회를 통해 선전에 우수한 자를 표창하는 등 “항미원조운
동” 조직에 발빠르게 나섰다.69) 5월 15일 설립된 延吉縣 항미원조분회의 
경우 5․1 대시위 활동을 총결짓는 회의에서 정식으로 설립되었다.70) 이처
럼 5․1 대시위는 대중에게 “항미원조운동”을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항미원조분회가 전국 각지에서 설립되어 항미원조총회가 명실 공
히 전국 단위의 대중단체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요약하자면, 중공의 지시에 따라 항미원조총회가 통고를 
내리자 각계 인민단체는 각지의 중공 조직 및 항미원조분회와 긴 히 연계
65) 「중화전국총공회, 전국공회조직에 항미원조 애국주의 시사교육전개와 금년 

5․1 전국 대시위 준비에 관한 지시 발부」, 『東北朝鮮人民報』, 1951. 3. 8. 
66) 「중국신민주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5․4 청년절을 기념하면서 항미원조운동

을 계속 보급심입시킴에 관한 통지」, 『東北朝鮮人民報』, 1951. 4. 9. 
67) 「중소우호협회총회,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의 호소에 향응하여 각급우협에 지

시 발부」, 『東北朝鮮人民報』, 1951. 4. 17. 
68) 「중화전국민주부녀연합회, 부녀군중 가운데에 항미원조운동을 보급시키며 심

입시키라고 지시」, 『東北朝鮮人民報』, 1951. 4. 17. 
69)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 동북 연길․용정․도문 3개시 분회 성립」, 『東北朝鮮

人民報』, 1951. 4. 8. 
70) 「연길현 각계 인민 항미원조대표회의 개최, 연길현 항미원조분회 정식 성

립」, 『東北朝鮮人民報』, 195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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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존 조직을 동원하여 “항미원조운동”을 실행하였으며, 중공은 그 결
과를 총결하여 이후 “항미원조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각지 항미원조분
회의 책임자는 그 지역의 덕망 있는 인물이 맡았으므로, 일련의 과정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항미원조총회는 관제 단체
로서 중공의 지시를 받아 각계 인민단체의 기존 조직을 동원하여 “항미원
조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겠다. 이를 도표화 
하면 아래 [표2]와 같다. 

中國共産黨

中央委 : 2월 2일 항미원조운동을 한걸음 더 진전시키는 데 

         관한 지시

吉林省委 : 3월 21일 선전공작회의 개최

          4월 6일 항미원조애국교육에 관한 통지

          5월 28일 5․1 대시위 공작 총결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

總會 : 3월 14일 5․1 대시위 이전에 항미원조운동을 보급

      시키는 데 관한 통고

吉林市分會 : 4월 8일 항미원조대표회의 개최

中華全國

總工會

中國新民主主義

靑年團

中蘇友好協會

總會

中華全國民主

婦女聯合會

3월 8일 항미

원조 시사교육 

및 5․1 대시위 

계획 수립 지시

4월 9일 5․1 대

시위에 부를 노

래를 배우도록 

지시

4월 17일 항미

원조 분회와 연

합하여 군중회

의를 소집하도록 

지시

4월 17일 5․1 

대시위에 임시 

탁아소를 설립

하도록 지시

[표2] 항미원조총회와 중공 및 각계 인민단체의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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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抗美援朝 선전의 논리

1) 미국과 소련 이미지의 전환

인민을 “항미원조운동”에 단순히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시키기 위
하여 선전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이 때 ‘反美’가 주요한 선전 구호로 채택
되었다. 가난한 농민을 겨냥한 土地改革運動, 지식인을 겨냥한 整風運動, 
자본가를 겨냥한 三反五反運動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운동에 
비해, 反美를 전면에 내세운 대중운동은 각계각층 인민의 참여를 광범위하
게 이끌어낼 수 있는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吉林省 인민은 미국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
가? 中共 吉林省委의 7월분 공작보고는 군중 사이에 미국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상이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71) 장
기간의 항일전쟁 및 국공내전을 겪은 인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쟁을 두
려워하는 사상이 있었을 것이다. 동북 지역은 만주사변 이래 일본 제국주
의 침략의 최전선에 위치했고, 특히 吉林省은 조선인이 집중 거주하여 항
일투쟁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게다가 국공내전이 종결된 지 1년이 채 지
나지 않은 때 들려온 한국전쟁 발발 소식은 인민들의 전쟁 피로감을 극에 
달하게 했을 것이다. 이 때 인민들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상과 미국을 두
려워하는 사상을 동시에 드러낸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吉林省 인민들이 
한국전쟁을 남한보다는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식했으며, 미국을 두려운 상
대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아쉽게도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吉林省 인민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논하기 어려우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는데, 미국에 대하여 중국 인민이 가지고 있던 감정은 복합적이었

71)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編, 『中共吉林省委活動大事記: 1949.10-1966.4』, 
長春: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1990, 27쪽. 



- 26 -

다. 우선, 미국은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중국 인민들에게 널리 펴져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72) 특히 병사들 사이에는 국공내전에서 미국의 무기로 
무장된 국민당 군대에게 당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으며, 1950년 8
월 중순의 한 보고는 “미국 군대와의 교전과 원자폭탄에 대한 공포가 존재
하여 압록강 철교를 지옥의 관문이라고 부르는 병사도 있다”고 지적하였
다.73)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에서 학교를 운영한 것은 중국
인에 대한 우의를 보여준 것이며 많은 혁명 간부가 그곳에서 배출되었다”
고 하는 등 미국에 대하여 “고마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교회 학교의 당․단원은 “미국을 원수로 여기라는 당의 정책은 
옳지만 우리의 개인 감정상 미제가 실제로 원수 같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민주국이어서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는데 
이처럼 착한 국가인 미국이 중국을 침략할 리 없다”고 말하는 등 미국에 
대하여 “착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74) 한편, 궁벽한 향촌의 
농민들에게 미국은 미지의 나라에 불과했다.75) 미국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인식은 吉林省 인민에게도 혼재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하여 이러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는 참전을 국민적 열기로 뒷
받침할 수 없었으므로, 중국은 참전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반미 선전을 
대규모로 전개했다. 미국은 “강한 나라”이자 “고맙고 착한 나라”라는 이미
지를 버리고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나라”이자 “침략을 일삼는 나쁜 나라”
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떤 논리가 구사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
하여, 이하에서는 각종 반미 선전 자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吉林省에서 
전개된 반미 선전의 기초적 내용은 中共 吉林省委가 1950년 11월 5일 내
72) 候松濤, 앞의 글, 2007, 40쪽. 
73) 朱建榮 저, 서각수 역,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역사넷, 

2005, 200쪽: 杜平, 『在志願軍摠部』, 解放軍出版社, 1989, 23-24쪽. 
74) 候松濤, 앞의 글, 2007年 6期, 41쪽: 「北京市學生抗美援朝運動的報告」

(1951年1月), 『北京工作』 第9期, 中共北京市委政研室, 1951年編印 ; 「華東
局關于抗美援朝、土改諸問題向中央的綜合報告」(1951年1月), 『鬥爭』第66期, 
中共中央華東局, 1951年編印, 第6頁 ; 「北京市學生抗美援朝運動的報告」(1951
年1月), 『北京工作』 第9期, 中共北京市委政研室, 1951年編印. 

75) 王麗曉, 「論河北抗美援朝運動中的宣傳教育工作」, 河北師範大學碩士論文,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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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시사선전운동에 관한 지시에 대부분 담겨 있으며, 신문에 실린 각종 선
전자료에서 그 구체적 논리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이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 이른바 “恐美病”을 극복하기 위한 선전이 행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中共 吉林省委는 미국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선전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종이호랑이다. 蔣介石이 연안을 점령했으나 최후에는 실패한 것처
럼 미국은 패배할 것이다. 미국은 정치상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군사상에
도 엄중한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선이 너무 길고 후방이 너무 멀며, (침
략전쟁이라는 특성상) 군대의 사기가 높지 않고, 실전 경험도 많지 않아 전
투력이 약하다. 서독과 일본은 아직 무장하지 않았고,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제국주의 국가는 이제 군사강국이 아니므로 동맹자가 강하지도 않다. … 
핵무기는 미국만 소유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없
으며, 국토가 넓고 인구가 집중되지 않으면 핵무기의 작용이 거의 없다.76) 

“恐美病”을 극복하기 위한 선전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약점이 주로 언급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문에서는 특히 “원자폭탄 無用論”에 관한 기
사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원자폭탄의 위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국
토가 좁고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국가에서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중국처럼 국토가 넓고 인구가 분산된 국가에서는 원자폭탄이 위력을 발휘
할 수 없으며, 미국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부풀려 선전하는 것은 자신의 약
점을 숨기기 위함이라는 것이다.77) 어떤 기사에서는 일본 유학 시절 원자

76) 「中共吉林省委關于開展時事宣傳運動的指示」(1950. 11. 5.), 中共吉林省委黨
史研究室 編, 앞의 책, 2002, 54-55쪽. 

77) 「반미선전을 강화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50. 10. 25 ; 「원자탄은 
왜 전쟁의 승부를 결정할 수 없는가?」, 『東北朝鮮人民報』, 1950. 10. 
28~31 ; 「시사수책 제2기 - 미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東北朝鮮人
民報』, 1950. 11. 11 ; 「종이범 미제국주의를 소개 - 선전고동원의 강화참
고재료」,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9 ; 「시사수책 제2기 - 원자탄에 
관한 문답」,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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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을 경험한 학생의 증언을 실어 “설혹 원자폭탄이 투하될지라도 방공호
에 피했다가 곧 멀리 달려가 휴식하면 무사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78) 

미국의 정치적 고립에 대해서는 中共 吉林省委의 지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신문의 선전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2,300명에 달하는 어머니들이 “아들딸을 대포밥으
로 되게 하지 말라”는 편지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내고, 포드 자동차 공
장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
다는 소식을 전하며 미국 내의 反戰 여론을 소개하는 기사가 눈에 띈다.79) 
어떤 기사는 “오늘날 미제침략자가 아시아에서 괴뢰를 이용하지 못하고 어
쩔 수 없이 본국 인민을 조선 전장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미제국주의의 
고립을 증명한다”고 해설하였다.80) 

또한, 미국이 항일전쟁 때 중국을 도와준 “고마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제거
하기 위하여, 中共 吉林省委는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을 침략해온 적”이라는 
선전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중국의 적이다. 미제는 공공연하게 우리 臺灣省을 침략하고, 우리 
東北을 폭격하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침략을 확대하여 중국 방면
으로 진공하고 있다. 미국은 蔣介石 무리를 원조하고, 우리가 연합국과 안전
이사회 및 대일화약체결국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것을 막으며, 일본 반동파를 
재무장하고 일본의 대일단독강화를 적극 준비하고 있다. … 역사상 보아도 
미국은 우리를 일관되게 침략해왔다. 미국은 1844년 滿淸과 望厦條約을 체
결하여 치외법권을 얻었고, 그 후에도 많은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1862년 
滿淸을 도와 태평천국을 진압한 것, 1872년 조선을 진공한 것, 1873년 대만
을 진공한 것, 1900년 8국 연합군에 참가하여 중국을 진공한 것(의화단)은, 
모두 미국이 일찌감치 중국을 무장침략해왔음을 증명한다. … 1918년 미국은 
山東에서 일본의 특권을 계속 승인하여 5․4 운동이 일어나게 했다. … 미국은 

78) 「내가 본 원자탄」,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17. 
79) 「종이범 미제국주의를 소개 - 선전고동원의 강화참고재료」, 『東北朝鮮人

民報』, 1950. 11. 9. 
80) 「爲什麼說美帝國主義是亞州人民共同的敵人?」, 『吉林日報』, 195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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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기간에 일본에 군사물자를 대량 공급했고, 일본 투항 
이후에는 中美間 상업에 관한 많은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을 미국의 식민지
로 변화시키고자 했으며, 蔣介石을 적극 원조하여 중국인민의 반혁명 내전을 
발동하고 수백만 중국인을 죽였다.81) 

이상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중국 침략사 관련 선전자료는 신문
에 수차례에 걸쳐 연재되었다.82) 이 내용은 인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
화로 만들어져 연재되기도 했는데, 아래 삽화는 그 주요 장면을 발췌한 것
이다. [그림1]은 아편전쟁 이후 미국이 치외법권이 명시된 望厦條約을 강
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림2]는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8개국 연합군에 
미군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3]과 [그림4]는 각각 蔣介石과 일
본의 배후에서 미국이 물자를 대어주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미국을 크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선전 자료는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하여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림1]

 
[그림2]

81) 「中共吉林省委關于開展時事宣傳運動的指示」(1950. 11. 5.), 中共吉林省委黨
史研究室 編, 앞의 책, 2002, 53-54쪽. 

82) 「반미선전을 강화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50. 10. 25 ; 「미제는 중
국인민의 철천의 적이다」, 『東北朝鮮人民報』, 1950. 10. 26~27 ; 「시사수
책 제2기 - 미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7~8, 11 ; 「역사상으로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침략하여 왔는가?」, 『東北朝
鮮人民報』, 1950. 11. 23, 195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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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그림4]

출전 : 「역사상으로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침략하여 왔는가?」,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23, 1950. 11. 25. 

이러한 선전은 대중의 경험과 연계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예
를 들면, 병사들에게 조사한 결과 국공내전 때 부상을 당하거나 신체에 총
탄 파편이 남아 있는 사람이 3분의 1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간부
들은 “국민당군에게 맞은 총탄은 미국이 제공한 것이므로 부상자는 간접적
으로 미국의 침략을 받은 것이다”라고 반미선전을 진행하여 큰 효과를 거
두었다.83) 吉林省 인민의 경우, 만주사변을 직접 경험한데다가 미국의 동
북 지역 폭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항일전쟁의 경험과 동북 지
역 폭격의 피해 상황이 중요한 선전자료가 되었다. 이는 군중의 경험과 절
실한 이익에 근거하여 군중을 교육해야 한다는 선전 방법84)과 결합되어 
吉林省에서 적극 활용되었는데, 다음 절에서 자세히 검토하겠다. 

한편, 중국의 지식인 사이에서 미국은 5․4 신문화 운동 이래 민주국가의 
모델이었던 “착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85) 미국은 “악
독한 제국주의 국가”라는 선전도 진행되었다. 中共 吉林省委의 선전 지시
에서 해당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83) 朱建榮, 앞의 책, 2005, 202쪽: 杜平, 『在志願軍摠部』, 解放軍出版社, 1989, 24-25

쪽. 
84) 「군중 가운데서 와서 군중 가운데로 가는 선전고동공작방법을 배우자」,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18. 
85) 임우경, 앞의 글, 2011, 138-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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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 세계의 적이다. 미국은 화평의 적이자 국제침략전쟁의 대본영이
고, 미국의 대자본가는 직업을 위해(공황 극복을 위해) 재물을 내어 사람을 
죽이며, 5대주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적극 준비하고 있다. … 미국은 민주의 
적이고 파쇼반동의 대본영으로, … 대자본가 및 그 走狗를 제외한 미국 인민
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없으며, 미국은 蔣介石․李承晩 같은 독재자
를 통치공구로 삼아 조종하고 있다. … 미국은 문화의 적이고 인류정신 타락
의 대본영으로, … 과학은 건설이 아니라 전쟁에 쓰이고, 예술은 진보 대신 
낙후를 제창하며, 종교는 평화활동 대신 간첩활동에 참가한다.86) 

이러한 선전은 신문화 운동 이래 “민주 국가”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제
국주의 침략 국가”라는 이미지로 바꾸어 미국의 선한 이미지를 지우고자 
한 것이다. 신문에 실린 선전자료에서 그 구체적 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데,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민주란 돈을 가진 사람만 권리를 가지는 허위
적인 것”이며, 그 본질은 “소수의 대자본가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제국주
의 국가”다. 대자본가들의 손에 움직이는 미국 정부는 “제국주의의 고질병
인 경제위기병을 극복하기 위해 침략 전쟁을 일삼는 전쟁 장사꾼”에 불과
하며, “현재 미국 제국주의가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을 침략하는 것 
역시 중국의 물산을 빼앗고 미국 대자본가들의 잉여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다.87) 

이상에서 살펴본 “오랜 기간 중국을 침략해온 제국주의 전쟁 장사꾼”이
자 “원자폭탄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부풀리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나라
라는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는 대규모의 시사 선전 운동을 통해 각지 
각계의 인민들에게 보급되었다. 中共 吉林省委는 선전 방법을 아래와 같이 
86) 「中共吉林省委關于開展時事宣傳運動的指示」(1950. 11. 5.), 中共吉林省委黨

史研究室 編, 앞의 책, 2002, 54쪽. 
87) 「미제는 중국인민의 철천의 적이다」, 『東北朝鮮人民報』, 1950. 10. 26~27 

; 「시사수책 제2기 - 미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7~8, 11 ; 「종이범 미제국주의를 소개 - 선전고동원의 강화참고재
료」,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9 ; 「시사문답 - 촌간부의 학습과 농민들
에 대한 선전해석용으로 제공」,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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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각 기관, 단체, 학교, 공장 내에서 토론을 위주로 선전하되, 토론 전에 책
임동지가 당 내외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계통 있는 보고를 하고 그 후에 다
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대체로 조선 문제로 시작하여 親美․恐美 문제로 
전환하고, 각자 자유롭게 논변하게 하여 사상상 문제를 철저히 해결한다. 사
람마다 조선 원조에 적극 신심을 가져야 하며, 항일 중의 親日․恐日 정서처럼 
親美․恐美 정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각 기관, 단체, 학교, 공장은 큰 벽보, 
만화, 전단, 가두강연 등을 진행하고, 각지 문예공작자 및 출판계는 각종 예
술작품과 소책자를 대량 생산하여 선전수요에 부응하며, 적당한 실제 문제
(예컨대 인민해방군 및 조선인민에게 편지 쓰기, 농촌의 생산공작과 결합하
기 등)를 이용하여 선전을 통속적으로 한다. 광범한 반미선전을 전개하여 반
미운동을 조성하고 반미역량을 조직한다.88) 

中共 吉林省委의 지시에 따라 1950년 11월 12일 吉林市에서 “항미원조 
보가위국 선전주 운동”을 시작하고, 학생과 교사 1,600여 명, 기관 간부 
330여 명을 선전원으로 조직하여 강연회, 좌담회, 개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반미 시사 선전을 전개하였다.89) 이 때 앞서 살펴보았던 親美․恐美 사상을 
논박하는 반미 선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선전원의 경험은 각지의 항미원
조분회를 통하여 수집되어 선전원 교육에 다시 활용되었는데,90) 가령 河南
省 鄭州市 공안국 제19 파출소에서 학생 음력설 선전대를 조직하여 반미 
연극을 상연하고 黒板報를 써서 인민에게 토론을 진행한 선전 활동은 효과
적인 선전 방법의 사례로 신문기사를 통해 보급되었다.91) 항미원조총회는 
88) 「中共吉林省委關于開展時事宣傳運動的指示」(1950. 11. 5.), 中共吉林省委黨

史研究室 編, 앞의 책, 2002, 55쪽. 
89) 「吉市大規模展開抗美援朝保傢衛國宣傳週」, 『吉林日報』, 1950. 11. 13 ; 

「吉市出動二韆名宣傳員、抗美宣傳運動逐步深入」, 『吉林日報』, 1950. 11. 
25. 

90) 「항미원조전간시평 - 영도를 가강하며 성공한 경험을 보급시키자」, 『東北
朝鮮人民報』, 1951. 3. 20. 

91) 「성시주민 중에서 어떻게 항미원조선전을 할 것인가 - 정주시 공안국 제19 
파출소의 경험」, 『東北朝鮮人民報』, 195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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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 신문에 실린 이러한 선전공작 사례를 종합하여 간행물을 발간하여 선
전원 교육 자료로 삼게 하였다.92) 

이상에서 “항미원조운동” 과정에서 전개된 반미 선전의 논리를 분석해 
보았다. 그런데 냉전 체제 하에서 反美 선전은 親蘇 선전과 연동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항미원조운동”에서 소련에 대하여 어떤 선전이 행해졌는
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동북 지역에서 신중국 건국 이전부터 
中蘇友好協會(이하 ‘中蘇友協’)가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활동했다는 사실
은,93) 과거 이 지역에 조직적인 親蘇 선전이 필요할 정도로 反蘇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상당하였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동시에, “항미원조운동” 기
간에 이르렀을 때 인민을 동원할 조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음을 시
사한다. 

신문기사를 검토해본 결과 몇몇 기사로부터 反美 선전과 결합된 親蘇 선
전의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가장 이르게는 1950년 8․15 5주년을 기념하
여 中蘇 인민의 우의를 공고히 하여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자는 사설이 실
린 바 있고,94) 뒤이어 10월 혁명 33주년을 기념하여 延吉市 中蘇友協에서 
“항미원조” 선전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95) 親蘇선전이 가장 집중적으로 진

92) 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略委員會, 『怎樣在城市中開展抗美援朝運
動』, 人民出版社, 1951. 

93) 중소우협은 동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1949년 10월 5일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중소우호협회총회를 설립하고 각지에서 中蘇 문화교
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49년 7월 26일자 동북조선인민보에 게재된 旅
順․大連地區의 중소우협이 전국중소우호협회준비회에 보낸 축전에 관한 기사를 
통해 동북 지역 중소우협의 대략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旅順․大連地區 중
소우협은 설립된 지 4년 이래 전체 100만 인민 중 회원 20만 2,244명, 分支會 
763개에 달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소련을 소개하는 서적 및 잡지를 출판
하고 순회활동사진반이 거리와 농촌에서 소련 영화를 상영하며 로어학교를 17
기에 걸쳐 운영하는 등 중소문화의 교류 활동을 광범하게 진행하였다. 소련군
대는 중소우호동맹조약에 근거하여 旅順에 주둔했는데 이 때문에 중소우협이 
이 지역에 먼저 설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94) 「중쏘인민의 우의를 공공히 하고 미제국주의의 새침략을 분쇄하자」, 『東北
朝鮮人民報』, 1950. 8. 18.  

95) 「연길시 10월혁명절 기념 성황 - 중쏘우의를 공고히하고 항미원조 보가위
국의 투지 고무 」,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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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것은 이듬해 항미원조총회에서 9․3 항일전쟁승리일 6주년 기념에 관
한 통지를 내리고,96) “항미원조운동”에 결합하여 중소우호선전을 강화하자
고 호소하면서부터였다.97) 당시의 선전 요점 중 親蘇 선전과 관련된 내용
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을 격파시킨 것은 주로 중국 인민과 소련의 공로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가장 일찍이 싸웠으며 싸운 기간이 가장 길며 가장 많은 적과 맞서 
싸운 나라이다. 중국 인민은 1931년 9․18 사변으로부터 일본침략에 저항하
기 시작하였고 1937년 7․7 사변부터 전국적인 항일전쟁을 시작하였다. … 소
련은 1945년 8월 동북에 출병하여 일본육군의 정예 관동군을 소멸하고 일본
을 항복시켰다. 중국의 대일항전이 시작되자 소련은 적극적이고도 대량적인 
원조를 하였다. 즉, 소․독 전쟁 시기에 소련은 여전히 중국동북변경에 40개 
사단을 배치하여 일본의 병력을 견제하였다. 

소련과는 반대로 미제국주의는 1941년 12월 이전에 대일타협을 힘써 구
하였으며 미국은 대량의 전쟁원료를 일본에 원조하여 주었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된 뒤 미․영은 할 수 없이 일본에 대하
여 싸웠지만 시종시일하게 소극적이었다가 소련이 동북에 출병하여 거대한 
승리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미국은 황급하게 원자탄을 던진 것으로 승리의 
열매를 탈취하며 전쟁이 미제국주의와 일본침략세력에 유리한 조건 밑에서 
종결하게 하였다.98) 

선전 요점은 항일전쟁 승리는 중국공산당의 지도와 소련군의 원조 덕분
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소련과 달리 항일전쟁을 방해하고 오히려 항일전
쟁 승리의 열매를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親蘇 선전과 反美 선전을 연결 짓
고 있다. 이러한 선전은 동북 지역의 공업시설을 약탈해간 소련군의 이미
96)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의 금년 9월 3일 항일전쟁승리일 기념 판법에 관한 

통지」, 『東北朝鮮人民報』, 1951. 9. 1. 
97) 「항미원조전간시평 - 항미원조운동에 결합하여 중쏘우호선전을 가강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51. 9. 14. 
98) 「금년 9월 3일 항일전쟁승리일의 선전요점」, 『東北朝鮮人民報』, 195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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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지우고 항일전쟁을 함께한 소련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대중에게 
중소동맹을 맺은 지금 “항미원조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
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항미원조총회의 통지에 따라 吉林市에서는 
9월 3일 항일전쟁승리 6주년 기념집회를 열어 5천여 명을 동원하였는데, 
이 집회는 中蘇友協 吉林省分會 副主席의 연설로 시작되어 중소우협 회원
들의 “항미원조” 다짐 발언으로 이어졌으며, “스탈린 원수 만세”, “毛주석 
만세”를 함께 외치며 마무리되었다.99) 

그러나 이러한 시사 선전을 대중들이 체득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떤 농민들은 선전원들이 선전자료를 가지고 강연회, 토론회, 좌담회 등 
회의를 거듭하자 “이제는 회의라는 말만 들어도 지겨우니 그만 두자”고 말
하였고,100) 어떤 부녀들은 “항미원조는 미국 개, 미국 이리를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유를 물어보면 “학생들이 연극할 때 미국 개, 미국 이
리를 치는 것이 항미원조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뿐 어찌된 셈인지는 모른
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101) 이에 대중이 “항미원조”를 자신의 문제로 인
식하게끔 하기 위하여 吉林省에서는 어떤 선전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2)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기억의 소환

대중이 “항미원조”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控訴會” 방
식이 널리 사용되었다. “공소회”는 토지개혁 운동 중 농민이 계급 압박에 
대해 지주의 악행을 공개적으로 고발⋅규탄하도록 하여 농민을 “翻身”(신세
를 고치고 의식의 각성을 이룸)시킨 데에서 유래했는데,102) 이는 곧 군중
99) 「慶祝抗日戰爭勝利六周年-吉市各界人民開大會反對美國重新武裝日本」, 『吉

林日報』, 1951. 9. 4. 
100) 「화룡의 반미시사선전 중의 몇 개 문제」, 『東北朝鮮人民報』, 1950. 12. 

2. 
101) 「해룡현 6구 신유방촌, 항미원조선전공작을 검사 - 아직 일부 사람들 무엇

이 항미원조인지 모른다」, 『東北朝鮮人民報』, 1951. 4. 26. 
102) 候鬆濤, 「訴苦與動員 - 抗美援朝運動中的訴苦運動」, 『黨史研究與教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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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에 근거하여 군중을 교육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중동원 방식이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1951년 5․1 대시위 준비 공작에 
미국의 일본 재무장 반대 문제를 포함시키고 “控訴와 回憶”의 방식을 장려
하였으며,103) 이에 항미원조총회가 호응하여 통고를 내리자104) 전국 각지
에서 “공소회”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인민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각지 각계 인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소”의 내용을 정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어떻게 공소회를 잘 열 것인가? 우선 공소회를 열기 전에 있어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日․美․蔣匪(蔣介石 집단을 가리키는 멸칭) 特務가 당지 각
계 인민군중 가운데서 대체 무슨 죄행이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낸 다음에라
야 무엇을 공소하며 어떻게 공소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좋다. 예컨대 연해의 
많은 省市 및 武漢, 重慶, 成都, 昆明, 貴陽, 西安 등 미군이 주둔하였으며 
중국 인민을 박해하던 지방이면 미군의 폭행을 공소할 수 있다. 무릇 일본
침략군이 온 적이 있고 중국 인민을 살해하던 지방이면 일본의 침략 죄행
을 공소할 수 있으며, 美․日 침략군이 모두 온 적이 없는 지방이면 日․美의 
走狗, 蔣匪特務, 地主惡覇의 죄악을 공소하여 그들로부터 美․日 제국주의를 
연계할 수 있으며 동시에 日․美 침략이 조성한 각종 災禍를 공소할 수 있다. 
또 예컨대 만일 공상계라면 日․美의 경제 침략이 중국 민족자본에 대하여 
조성한 재해를 치중하여 공소할 수 있다. 만일 문화교육계라면 日․美의 문화
침략을 치중하여 공소할 수 있으며, 日․美 반동선전교육의 보다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을 이끌어서 자기가 받은 그런 영향을 비판케 해야 한다.105) 

이러한 방침에 따라 吉林省은 만주사변 이래 중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2012年 10期. 
103) 「중화전국총공회, 전국공회조직에 항미원조 애국주의 시사교육전개와 금년 

5․1 전국 대시위 준비에 관한 지시 발부」, 『東北朝鮮人民報』, 1951. 3. 8. 
104) 「중국인민세계화평보위 및 미국침략반대위원회, 세계화평이사회 결의에 향

응하기 위한 통고」,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앞의 책, 2002, 388-390쪽. 
105) 「공소회는 어떻게 열 것인가 - 선전수책 제12기」, 『東北朝鮮人民報』, 

195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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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전쟁을 수행한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여 일본의 침략 죄행에 대한 “공
소회”가 적극 행해졌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공소”는 미국의 일본 재무장 
문제를 연결고리로 하여 “항미원조” 선전으로 전환되었다.106) 이것은 국공
내전 시기에 중공이 학생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동원했던 “反美扶日運動”의 
연장선이기도 하였다. 중공 중앙은 1947년 5․1 노동절 대시위에서 “미국이 
일본을 부활시키는 것에 반대한다(反美扶日)”는 구호를 주요 구호로 채택
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5․4 운동 기념일에 상해에서 15,000여 명의 학생
들이 시위를 진행하고 上海市學生反對美國扶植日本挽救民族危機聯合會를 
조직하여 각지의 학생들에게 파급시켰던 경험이 있었다.107) “반미부일운
동”은 중국 인민의 반일 정서를 미국과 蔣介石에 대한 반감으로 전환시키
려는 의도 하에서 진행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항미원조운동”에 적
용되어 반일 “공소회”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선전 방법의 효과를 한 
吉林省 농민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나는 요즘 우리 신문에서 미제가 일본을 무장시키며 대일단독강화를 맺
으려 한다는 소식을 보고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미제가 단독으로 대일강화를 맺으려는 목적은 일본 군국주의를 다시 부활
시켜 그가 조선에서 빚어낸 실패를 만회하며 또다시 제2의 9․18(만주사변)
을 만들어 위대한 우리 조국을 침략하여 우리 동포를 학살하려는데 있다. 
일본 제국주의 놈들의 잔혹한 통치는 나의 기억에 아직 똑똑히 남아 있다. 
1931년 4월 내가 14세 때 왜놈 군대는 우리 아버지와 동리의 농민들을 붙
잡아다 집에 가둬놓고 산채로 불살라 죽였다. 당시 내 알기에도 네 사람이
나 희생되었는데 그 가족들은 시체도 찾지 못하고 말았다. … 일본이 투항

106)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련 진영을 제외한 채 미국 진영에 한정된 대
일단독강화를 추진했는데, 이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의 대일단독강화는 주요한 
대일전승국인 중국과 소련을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미
국이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과 소련을 침략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라고 비난하였다:「堅決反對美國對日單獨講和的陰謀」, 『人民日報』, 1950. 
11. 27. 

107) 廖風德,  『學潮與戰後中國政治(1945-1949)』, 臺北：東大出版社，1994, 
205-225쪽. 



- 38 -

한 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갚아야 할 죗값을 갚기도 전에 미제가 우
리의 원수 일본제국주의를 무장시켜 또다시 우리를 침략하려는 데 대하여 
우리 중국인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108) 

이 발언은 과거 만주국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비롯된 반일 정서가 
미국의 일본 재무장 문제를 매개로 하여 반미 정서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
여준다. 이처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내는 “공소”는 선전 효
과가 컸기 때문에, 吉林省에서는 “공소회”나 신문의 독자투고 방식 외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延吉市 항미원조분회와 延邊 인민방송국은 
연합하여 “미국의 일본 재무장에 반대하는 방송 공소회”를 열었는데, 모두
들 라디오 앞으로 모여들어 방안이 비좁아 문밖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듣
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으며, “방송 공소회”를 듣고 격분한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로 자신의 “항미원조” 결심을 알리기도 하였다.109) 학생들을 
이용한 선전 방법도 효과가 컸는데, 朝陽川 철도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통
하여 부모에게 “우리는 만주국 시기에 어떻게 살았어요?”라고 물어 부모들
이 과거를 회상하며 격분하여 “항미원조”를 결심하게 하였고,110) 吉林市 
실험소학교에서는 소년대 대원들을 데리고 근교의 萬人坑(집단학살의 장
소)을 견학하여 현장에서 그 동네에 사는 학생으로부터 만주국 시기의 집
단학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항미원조”를 다짐하게 하였다.111) 吉林市 
실험초급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을에서 수집해온 만주국 시기의 국채, 
저축표, 출하표 등을 모아 “日․美․蔣 죄행 전람회”를 열기도 하였다.112) 

108) 「치 떨리는 왜놈의 도살을 회고 - 미제의 일본재무장 반대한다」, 『東北
朝鮮人民報』, 1951. 2. 18. 

109) 「연변인민방송국, 반미방송공소대회를 개최 - 공소를 들은 근 5천명 각계 
인민 실제 행동으로 미제의 일본재무장 반대를 견결 표시」, 『東北朝鮮人民
報』, 1951. 4. 28. 

110) 「전 연변 지방 곳곳에서 근 오십만명이 서명 투표 - 각양의 실제행동으로 
견결히 항미원조」, 『東北朝鮮人民報』, 1951. 5. 1. 

111) 「不許美國武裝日本」, 『吉林日報』, 1951. 4. 25. 
112) 「省立實驗初重深入愛國敎育、擧行日美將罪行展覽會」, 『吉林日報』, 195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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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내는 “공소”는 인민의 광범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항미원조”의 필요성을 간
접적으로 설득하는 선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공소회”에서 일본의 나쁜 점을 토로하는 데 그칠 뿐 미국
의 일본 재무장 반대와 연결 짓지 못하여 “抗美” 정서를 형성하지 못했
고,113)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도와서 중국을 압박
했는데 조선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援朝”의 필요성
을 부인하기도 하였다.114)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전이 행해졌다. 이를테
면, “패전국인 일본은 스스로 재무장할 수 없어 미국 제국주의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으니 일본은 미국 제국주의의 도구에 불과하므로 미국 제국주
의가 가장 중요한 적”이라는 선전은 反日 정서를 抗美 정서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115) “과거 만주국 시절에 중국 사람 중에서 악질 분자가 나
와 警察, 特務, 漢奸으로 활동했다고 하여 전체 중국 사람들이 악질 분자
라고 할 수 없듯이 모든 조선 사람들을 악질 분자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
이라는 선전은 “援朝”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116) “援朝”의 필
요성을 설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援朝”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하여 중
국인 楊靖宇와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李紅光, 韓光 등 조선인의 

113) 「미국의 일본재무장을 반대하는 선전을 할 때 미제국주의를 미워하도록 인
민들을 이끌어야 한다 - 항미원조전간시평」, 『東北朝鮮人民報』, 1951. 4. 
25 ; 「미국은 단독대일강화를 실행하고 개성담판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우리
는 항미원조공작을 전력으로 가강해야 한다 - 항미원조전간」, 『東北朝鮮人民
報』, 1951. 9. 25. 

114) 「시사문답 - 촌간부의 학습과 농민들에 대한 선전해석용으로 제공」, 『東
北朝鮮人民報』, 1950. 11. 18. 

115) 「미국의 일본재무장을 반대하는 선전을 할 때 미제국주의를 미워하도록 인
민들을 이끌어야 한다 - 항미원조전간시평」, 『東北朝鮮人民報』, 1951. 4. 
25 ; 「미국은 단독대일강화를 실행하고 개성담판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우리
는 항미원조공작을 전력으로 가강해야 한다 - 항미원조전간」, 『東北朝鮮人民
報』, 1951. 9. 25. 

116) 「시사문답 - 촌간부의 학습과 농민들에 대한 선전해석용으로 제공」, 『東
北朝鮮人民報』, 195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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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동북항일연군에 참가한 조선인 처녀들의 
이야기를 신문에 싣기도 했다.117) 이러한 선전은 吉林省 인민들에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기억을 연결고리로 하여 “항미원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렇듯 인민의 역사적 경험을 활용한 선전이 
吉林省에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제시한 “공소회” 진행 방
침에서 확인했듯이, “공소”의 내용은 각지 각계 인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이 吉林省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기억이었
던 것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과 착된 경험이 “공소” 내용
으로 선정되었다. 예컨대, 江蘇省 蘇南區에서는 농민들이 목화를 재배할 
때 “공소회”를 열어 과거 미국의 목화가 시장에 넘쳐나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기억을 회고하게 하였다.118) 요컨대, 인민의 역사적 경험을 활용한 
선전은 항미원조운동 시기 전국적으로 행해진 보편적인 선전 방법이었으
며, 吉林省에서 미국의 일본 재무장 문제와 관련하여 행해진 “일본 제국주
의에 대한 공소회”는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동북 지역 폭격과 “脣亡齒寒”의 논리

중국 인민들이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항미원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남의 나라의 전쟁에 목숨을 걸고 직접 참전하는 것은 큰 
결심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인민들이 “항미원조”의 직접 행동
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 “항미원조”는 인민의 ‘이익’과 관련지어 선전되
었는데, 이를 위해 활용된 것이 “脣亡齒寒”의 논리였다. 

이른바 순망치한의 논리가 “항미원조” 선전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11월 6일 인민일보 사설에서였다. 

117) 「抗聯第一軍中的幾個朝鮮同志」, 『吉林日報』, 1950. 11. 25 ; 「두 조선 
처녀 - 항일연군의 이야기」,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23. 

118) 鐘霞, 「蘇南農村抗美援朝運動」, 『黨史研究與教學』, 2006年 1期,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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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남조선의 괴뢰들이 북조선의 인민에 대해 진공하는 것을 꾸며낸 
이후 트루만은 곧바로 육해공군을 파견하여 북조선을 침략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공개적으로 대만을 탈취하였으며 월남에 대한 군사개입을 
강화하였다. 이 3개의 방면 중에서 조선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지점이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완성한 이후에는 그 날카로운 칼날을 중국의 
심장부를 향해 꽂아 넣을 것이다. 중국 인민과 세계의 인민들은 미국의 동
방에 있어서의 침략계획은 일본 제국주의가 이미 실행하였던 ‘북진주의’와 
‘대륙정책’의 재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119) 

이 사설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보낸 것
을 가리켜 미국이 대만을 “탈취”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대만 해방을 통한 
건국 사업 완수를 눈앞에 두고 있던 중국은 미국의 대만해협 봉쇄를 곧 신
중국 건국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식한 것이다. 이 사설은 더 나아가 미국은 
과거 일본의 대륙 침략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조선을 먼저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을 도와 중
국에 닥칠 전쟁을 예방해야 한다. 이것이 “순망치한”의 논리이다. 이 논리
는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배경의 하나로 작용했으며, 항미원조 선전
의 주요 논리로 활용되었다. 

비슷한 논지로 1950년 12월 3일자 進步日報는 “358년 전의 援朝抗日戰
爭”이라는 기사를 실었다.120) 이 기사는 임진왜란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
선을 침략하는 것은 곧 중국을 침략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抗美援朝
戰爭”을 과거의 “援朝抗日戰爭”(임진왜란을 지칭)에 빗대어 생각한다면, 조
선을 돕는 것은 중국 침략을 막는 일이 된다. 이러한 선전은 중국 인민이 
남의 나라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전하게끔 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抗美援朝 保家衛國”이라는 구호 역시 “순망치한”의 논리와 관련이 있는 
119) 「인민일보 사설 - 미국의 조선침략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앉아서 보고 있지

만 않는가?」 (1950. 11. 6.),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앞의 책, 2002, 
49-55쪽. 

120) 丁則良, 「三百五十八年前的援朝抗日戰爭」, 『進步日報』, 195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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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이 구호는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을 도움으로써 가정과 나
라를 지킬 수 있다는 뜻으로, 바꿔 말하면 항미원조의 행동에 나서지 않으
면 나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순망치한”의 논리와 일맥상통한
다. 또한 이 구호는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을 먼저 언급
함으로써 중국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을 돕는 일이 곧 자기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인식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었다.121) 이는 곧 군중의 절실
한 ‘이익’에 근거하여 군중을 교육해야 한다는 선전 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순망치한”의 논리는 중국 인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까? 적
어도 동북 지역에서는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9월 하순의 평화
서명 통계에서 전국 참가율은 28.5%인데 비하여 동북 지역은 60%의 참가
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122) 이는 동북 지역 인
민들이 느끼고 있던 “순망치한”의 위기감을 짐작케 한다. 동북 지역은 지리
적으로 전장에서 가까운데다가 중국이 참전을 결정하기 전인 1950년 8월 
말부터 미국 비행기의 폭격을 받아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123) 또한 吉林省에 조선인 부상병과 조선 간부 가족을 수용한 
것124) 역시 전쟁의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게 했을 것이다. 

이처럼 동북 지역에 고조된 전쟁의 위기감은 “순망치한”의 논리에 설득
121) 趙鵬, 「抗美援朝運動初期『人民日報』宣傳方式分析」, 『中共中央黨校』, 

2009年 10期, 18-19쪽. 
122) 「전국화평서명운동의 빛나는 성취 - 서명자 1억3천여만에 도달, 세계 각

국 서명인수 중 제1위 차지」, 『東北朝鮮人民報』, 1950. 10. 3. 
12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

소, 2002, 128-133쪽. 
124) 「吉林省人民政府主席週持衡、副主席于剋、徐元泉關于接收安置朝鮮傷員朝鮮

幹部傢屬應註意事項的指示」(1950. 11. 6.),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編, 앞의 
책, 2002, 56-57쪽 ; 吉林省 인민정부는 延邊전원공서와 吉林 長春市에 “조선 
난민 수용 안치 처리에 관한 의견(1950.12.27)”을 발했다. 이에 따르면 “미제
의 조선에 대한 야만적 도살과 폭격 이래 조선인민들이 동북 지역 각지로 피난
해 들어왔다”고 했다. 吉林省 인민정부는 피난민들에게 노자를 주어 가급적 돌
려보내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따로 수용 안치하고 생산 활동에 참가시키라
고 했다: 염인호, 「한국전쟁 발발과 연변 조선인사회의 대응」, 앞의 책, 2010, 
288-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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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부여했고, 이는 “항미원조” 선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가령 1950년 11월 和龍縣 古城村이 폭격을 받아 소 두 마리가 죽고 
학교가 불타자 東北朝鮮人民報는 피해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고, 이에 延邊 
각계 인민들이 앞 다투어 폭격에 항의하는 글을 신문에 보냈으며, 신문사
에서는 피해자를 인터뷰하여 그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125) 인
터뷰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31명의 학교 어린이들은 놈들의 야수적 폭격에 사랑하는 배움터를 파괴
당하고 백정집 구들바닥을 책상삼아 학습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 두 교
원과 천진한 어린이들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미국침략자놈이 준 것이
다! 우리들은 학습으로써 원수를 갚자!” 하며 격분하고 있었다. … 3학년 학
생은 어서 크면 비행사가 되어 그놈들을 씨도 없이 싹 쓸어 없애겠다고 결
심을 말한다. 

소를 빼앗긴 농민은 “그 소는 70된 어머니가 감자이삭을 주워서 돼지를 
사서 길러가지고 송아지로 바꾸어 키웠던 것이오. 말 못하는 소가 무슨 죄
가 있다구. 그놈의 개지랄을 가만 두어 둘 수가 있소.” 하며 그의 시선은 벽
에 걸린 소고삐로 가더니 구들바닥을 치며 이를 간다. …

8․15 해방 전까지는 밥을 굶던 이 마을이 지금은 소가 마을 사람 수와 같
이 늘어 천여 마리가 된 이 기름진 생활과 행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
제놈의 침략을 깨끗이 소멸시킬 때까지는 “피해를 힘으로 바꾸어 원수를 갚
고야 만다”는 이들의 결심은 깊이 못 박혀 있을 것이고 또한 실현될 것이
다. 

이 인터뷰 기사는 폭격으로 학교를 잃은 학생과 소를 잃은 농민의 “항미
125) 「미기의 집탈행위 날로 혹심 - 3일간에 10여차나 침입 - 요동성 및 연길 

화룡 등 현에 침입하여 정찰투탄소사를 감행」,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27 ; 「이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다 - 우리 연변 고성촌 등지에 대한 미기의 
만악죄행에 격분된 각계 인민들의 분노」,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28 
; 「미기의 만행에 피해받은 화룡현 고성촌 인민들 노기충천 - 원수 갚으러 도
강 살적을 분분히 지원」,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27 ; 「피해를 힘으
로 바꾸어 원수를 갚자 - 미기의 폭격을 받은 고성촌을 찾아」, 『東北朝鮮人
民報』, 195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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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에 대한 다짐을 실어 선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기사의 말미
에서 8․15 前後 마을의 경제 사정 비교를 통해 “항미원조”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8․15 前後의 경제적 변화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 해답은 다음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만주국 시기에 나의 남편은 품을 팔고 자기는 밥을 빌어먹고 있었는데 
동지섣달에도 맨발로 지나고 봄에는 마대를 두르고 있었으며 갓난 어린아
이를 뜨거운 맨구들에 눕혀놓아 살이 데어 떨어지기까지 하였다. 토지개혁 
후에 집과 땅을 얻었고 말 세 필이 있으며 아들, 손자에 며느리까지 있다. 
공산당이 없으면 오늘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장래는 더욱 행복하며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미국침략자는 눈이 빨개서 우리를 침략하기에 아들 
둘을 참군시켰다. 집에 아직 넷이 있는데 조국에서 필요하다면 둘을 더 보
내겠다. 하루빨리 미국침략군을 소멸하기 위하여 나는 12만원을 헌납하겠
다.126) 

위 발언을 볼 때, 8․15 前後의 경제적 변화는 토지개혁을 가리키는 것이
다. 이 여성은 토지개혁을 통해 과거의 힘들었던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준 
중공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항미원조”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표시하고 있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토지개혁과 “항미원조”를 관련지은 발언이 동북 지
역의 신문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127) 해방 후의 행복한 생활
과 해방 전의 비참한 생활을 비교해보도록 하는 것은 중공이 제시한 선전 
방법의 하나였다. 이로써 인민들은 자신의 생명․재산과 자신의 국가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조국과 자기의 행복한 생활을 사랑하는 열정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128) 위 여성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선

126) 「흑룡강성 해륜계 민주촌에서 3대 애국호소에 향응하도록 군중을 발동한 
경험」, 『東北朝鮮人民報』, 1951. 8. 20. 

127) 靳道亮, 앞의 글, 2009年 10期. 68쪽. 
128) 「인민군중에 대한 시사선전을 강화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50. 10. 

26 ; 「군중 가운데서 와서 군중 가운데로 가는 선전고동공작방법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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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방법은 현재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준 공산당의 중국이 아들을 전쟁터
에 보내고 돈을 헌납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국”으로 상정되게 하
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토지개혁으로 얻은 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
연스레 “항미원조” 전선에 나가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인민의 절실한 ‘이익’에 근거한 선전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폭격의 직접 피해를 입었던 동북 지역의 경우, 토지개혁과 “항미원조”를 
관련지은 선전이 수월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농민의 발언은 그 전형
을 보여준다. 

중국공산당의 올바른 영도 밑에서 翻身하여 자기의 토지와 가옥과 소를 
갖추고 5년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미제가 비행기로 폭격하여 
나의 소를 죽이고 말았다. 나는 이 원수를 당장 전선에 달려가서 갚고야 말
겠다.129) 

이 농민은 토지개혁 이후 얻게 된 재산을 미군의 폭격으로 잃고 나서 
“항미원조” 전선에 나갈 것을 결심하고 있다. 동북 지역에서 국공내전 기간
에 이미 反漢奸 운동을 통해 토지 분배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
려하면,130) 이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전쟁을 막아야 할 절실한 ‘이익’이 충
분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미군의 폭격에 의해 그 ‘이익’이 직접 위협당하는 
상황은 “순망치한”이 더 이상 선전 논리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닥쳤음을 
느끼게 했을 것이며, 인민들이 “항미원조”의 행동에 직접 나서게 하는 계기
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항미원조”의 전장에 나아가는 인민들에게 과연 물질적 보상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전장에 나아가는 대가로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인민들의 참전 동기를 크게 북돋을 수 있었을 것이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18. 
129) 「미기의 만행에 피해받은 화룡현 고성촌 인민들 노기충천 - 원수 갚으러 

도강 살적을 분분히 지원」,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27. 
130) 염인호, 「친일잔재 청산투쟁․토지개혁과 위축되는 조선인사회」, 앞의 책, 

2010, 127-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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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물질적 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질
적 보상 대신에 주어진 것은 명예였다. 전장에 나아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에게는 “擔架模範”, “紀律遵守模範” 등의 칭호가 주어지고 “항미원조기념장”
이 발급되었다.131) 전장에 나아가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
여 毛澤東의 초상이 새겨진 금빛의 “항미원조 기념 메달”을 수여하기도 하
였다.132) 이러한 방식은 인민들에게 참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일정한 역
할은 했겠지만 강력한 수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참전군인 가족들의 생계를 도와야 한다는 선전이 대대적
으로 행해졌다. 참전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다면 아
무도 참전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춘절이나 건군절 즈음에
는 항미원조총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擁軍優屬(군인을 옹호하고 그 가족
을 우대함) 공작이 실행되었다. 농촌에서는 때를 맞추어 대신 농사를 지어
주고 도시에서는 그들 가족의 취업을 도와주며, 자녀들의 입학을 도와주는 
등 각종 곤란을 해결해주도록 한 것이다.133) 이러한 옹군우속 활동은 “항
미원조”의 전장에 나아가는 인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 
직접적으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데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상쇄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편, 赴朝慰問團, 朝鮮人民訪華代表團, 中國人民志願軍 歸國代表團 등의 
활동 또한 “항미원조” 선전공작에 적극 활용되었다. 항미원조총회가 조직한 
부조위문단은 전선에서 위문 공작을 하는 한편 중국군과 조선군의 영용한 
사적 및 미군의 죄행을 수집하여 귀국 후 “항미원조” 선전공작을 확대시켜
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134) 위문단이 귀국하면 각지에서는 사람을 
131) 「조선전장에 갔던 집안 담가대원 귀환. 집안 각계 경공대회를 성대히 열고 

축하」, 『東北朝鮮人民報』, 1950. 12. 18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
회 항미원조기념장 발급 변법」, 『東北朝鮮人民報』, 1952. 3. 20. 

132) 「항미원조 기념 메달을 가슴에 단 날」, 『東北朝鮮人民報』, 1952. 7. 15. 
133) 「중국인민세계화평보위 및 미국침략반대위원회, 음력설에 중국인민 지원군 

가속 위문운동에 관한 통고」, 『東北朝鮮人民報』, 1951. 1. 31 ; 「중국인민
항미원조총회, 애국공약을 진행하며 비행기 대포를 헌납하며 열군속을 우대함
에 관한 호소」(1951. 6. 1.),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앞의 책, 2002, 
394-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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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어 선전 자료를 배우고 인민에게 함께 공작하도록 하였으며,135) 전선
에서 위문 중 희생된 위문단의 소식이 선전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136) 吉
林省에서도 부조위문단에 두 차례 참가하였으며 長春市 문예공작단을 전선
에 파견하여 위문공연을 진행하였다.137) 吉林市 항미원조분회는 조선인민
방화대표단과 중국인민지원군 귀국대표단이 전선에서 가져온 물품과 그림
으로 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가령 적군으로부터 획득한 무기로 적 6
명을 죽인 전투영웅의 총검을 전시하는 식이었다.138) 이러한 활동들은 인
민들로 하여금 전쟁의 위기감을 체감하게 하여 “항미원조”를 결심하게 하
려는 의도 하에 기획된 것이었다. 

134) 「중국인민세계화평보위 및 미국침략반대위원회, 중국인민 부조위문단 조직
에 관한 통지」, 『東北朝鮮人民報』, 1951. 1. 22. 

135)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 중국인민부조위문단이 전국에 가서 전달 보고함에 
관한 통지」, 『東北朝鮮人民報』, 1951. 6. 17. 

136) 「중국인민부조위문단, 조선전선위문 중 4명 단원 광영 희생」, 『東北朝鮮
人民報』, 1951. 5. 16. 

137)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 編, 『偉大的抗美援朝運動』, 北京: 人民出版社, 
1954, 1165쪽. 

138) 「抗美援朝實物圖片展覽會明天開幕」, 『吉林日報』, 195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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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戰時 總動員 施策과 그 지향

1) 參戰의 실태

앞서 살펴본 “항미원조” 선전은 대중에게 과거 핍박받았던 기억을 상기
시키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절실한 이익을 자극하여 그들을 전선
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동북 지역은 만주국의 경험이 있어 반미 
의식을 일으키기 쉬웠으며 전장과 가깝고 비교적 일찍 토지개혁을 완료하
여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컸던 데다가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참전 
초기부터 참전 활동이 활발하였다. 다음 기사는 동북 지역 인민들의 참전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동북 각지의 인민들은 미국의 미친 듯한 침략전쟁의 폭행에 대하여 참을
래야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수많은 노동자, 농민, 학생들은 조선에 가 조선
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하여 미국의 침략을 견결히 저항하여 국가를 보위하겠
다는 뜻을 분분히 표시하였다. 瀋陽市郊區 농민들은 “강도들이 문 앞까지 
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해를 받는 이웃집을 재빨리 도와서 침략강
도들을 내쫓아야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市郊 각 촌
에서는 1,300여 명이 조선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할 것을 지원하였다. … 미국
비행기가 폭격하여 부상당한 安東 비행장 노동자 房世榮은 벌써 상처가 다 
나았다. 그는 “원수 갚을 때는 왔다”고 하며 “꼭 조선에 가서 擔架員(들것에 
부상병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요구하였다.139) 

이처럼 전장과 가까웠던 동북 지역에서는 중국이 “항미원조”를 결정하자 
즉각 반응하고 있다. 재만 조선인의 경우 중국이 참전을 결정하기 전부터 
스스로 참전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고 있었다.140) 중국군이 참전
139) 「미제침략폭행에 격분된 동북 각지 인민들 조선에 가 참전할 것을 다투어 

지원」,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6. 
140) 「애국청년 8만 참군 지원 - 미제의 무력간섭의 야만행위에 조선의 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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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후인 1950년 11월과 12월에는 전선에 나아가 싸우겠다는 다짐을 담
은 독자의 편지, 각지에서 참전하는 병사들을 환송하는 기사 등이 신문에 
연이어 보도되었다. 한 청년단원이 결혼을 미루고 조선 전선으로 가기로 
하자 약혼녀가 “결혼은 작은 일이지만 항미원조는 큰 일이다”라고 격려했
다는 이야기 등이 미담으로 선전되기도 하였다.141) 

이러한 참전의 분위기 속에서 吉林省의 경우 전체 “항미원조” 기간 동안 
3만 7백여 명의 청년이 중국인민지원군에 참가했고, 국방 건설, 운수, 부상
병 운반(擔架) 등을 통해 실제 행동에 나선 사람이 142만 2천여 명(실제
로 조선에 간 인원은 5만 3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밖에 1,082명의 청년․
학생이 조선을 방문하여 위문 공작을 하였고, 4,587명의 조선인 간부․당원․
단원들이 전선에서 통역을 담당했다.142) 

이상과 같은 중국 인민의 참전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행동인 것으로 강
조되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志援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143) 그런데 
이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참전한 것일까? 吉林省 長春市 民政局의 회고는 
이러한 의심을 증폭시킨다. 

전선 근무(戰勤) 의무는 사람이 나가고 돈이 나가며 물건이 나가는 행동
이며, 특히 家鄕과 親人을 멀리 떠나 외지로 가서 생명이 위험한 전선에 가
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모두 이런저런 생각과 염려가 있어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각 기관, 단체, 학교, 공장기업과 거리, 농촌에서 인민에게 반미애국
선전과 사상교육을 반복하고,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미제가 중국을 침략한 
인민은 분노 격기」, 『東北朝鮮人民報』, 1950. 7. 7. 

141) 長春市民政局, 「抗美援朝其間長春市轉勤工作的迴顧」, 包維邦 編, 『抗美援
朝運動在長春』, 長春: 長春市方圓印業公司印刷廠, 1994, 214쪽. 

142)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 『吉林省志 捲六: 中國共產黨志』, 吉林人民出
版社, 1997, 128쪽 ; 中共吉林歷史概要編寫組 編, 『中共吉林歷史概要』,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1991, 200쪽. 

143) 신중국의 안정 강화에 참전의 주된 목표를 두고 전장을 한반도로 한정하여 
미국의 중국 동북 지역 침략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중국은 중국인민해방군이
라는 자국 군대의 공식 명칭 대신 인민지원군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파병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용태, 「중국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인식과 국가주의」, 『역사교
육』84호, 2002,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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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에 관한 전시회나 항미원조 관련 영화를 관람하는 등 교육을 시켰
다’144) 

기본적으로 참전은 목숨을 담보한 행위이므로 대중의 자발성을 이끌어내
기는 쉽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독려해야 하는 것은 각지 
중공 및 인민정부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로 中共 吉林省委와 吉
林省 人民政府는 中共 東北局과 東北 人民政府로부터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신병 21,000명을 동원하라는 임무를 하달 받았고, 이 임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1950년 11월 11일 각 현․시에 擴兵 공작에 관한 지시를 내렸
다.145) 지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임무 : 신병 21,000명을 동원한다. 단, 출신성분이 불순하거나 체격 
검사에서 탈락하거나 개별적으로 도망가는 등 감원 현상에 대비
하여 각 현․시에 22,900명을 확병하도록 결정한다. (각 현․시의 
확병 임무의 구체 인원을 명시함)

② 나이 : 18～28세의 청년
③ 출신 성분 : 貧․雇․中農 위주로 하되 新富農은 참군 가능하다. 학생, 실

업자, 가족이 없는 사람은 동원 가능하다. 취업중인 노동자(從業
工人)는 동원할 수 없다. 地主․舊富農의 본인, 만주국 시기의 경
찰과 헌병 및 국민당 부대의 군관은 모두 동원할 수 없다. 

④ 체격 :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사람으로 성 위생처의 체격검사를 통과
해야 한다. 

⑤ 질량 : 中共 吉林省委는 신병 중 5%의 당원과 10～15%의 단원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지구별로 공작 기초가 다르므로, 
吉林省委 組織部는 각 현․시의 구체 정황에 따라 당․단원 수량을 
따로 통지한다. 

144) 長春市民政局, 「抗美援朝其間長春市轉勤工作的迴顧」, 包維邦 編, 앞의 책, 
1994, 212쪽. 

145) 「中共吉林省委、吉林省人民政府關于擴兵工作的指示」(1950. 11. 11), 中共
吉林省委黨史研究室 編, 앞의 책, 2002, 60-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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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작 기간 :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동원 선전 단계로 하고, 12
월 보름에는 신병을 집중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볼 때, 인민의 참전 결정은 겉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목표 인원을 정해둔 반강제성을 띤 동원이
었다고 하겠다. 확병 공작이 ‘참여’가 아닌 ‘동원’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 어떤 기준으로 인민을 동원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지시에 따르면, 빈․고․중농 및 학생, 실업자, 가족이 없는 사람은 우선적인 
동원 대상이고, 지주․구부농 및 취업 노동자, 만주국 시기와 국공내전 시기
의 군경은 동원에서 제외되었다. 빈․고․중농의 경우 토지개혁의 수혜자로서 
토지개혁에서 얻은 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우선적인 동원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지주․구부농은 토지
개혁에 불만을 품고 전쟁 상황을 틈타 반혁명 활동에 나설 수 있다고 의심
받아 동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실업자는 동원하지만 취업 노동자
는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참전으로 인하여 생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며, 학생,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확병 
공작은 반혁명 진압 및 경제 건설 문제와 연동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군사 임무이면서 동시에 신중국 건설을 위한 정치 임무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재만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延邊 지역도 참전 인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
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朱德海 傳記에서 전선에 보낼 통역과 운전수
를 동원하는 장면을 보면, 학생들을 동원하고 정치심사를 완화하면서까지 
참전 인원을 채워야 했던 중공 간부들의 고충이 드러난다. 

주덕해 : 전선에 보낼 통역과 운전수가 필요합니다. 
진국경 : 운전수는 그런대로 좀 더 찾을 수 있는데 통역을 찾자니 참 힘

듭니다. 중국어도 꽤 잘하고 정치적으로도 믿음직한 조선인 간부
는 이미 모두 동원하여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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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해 : 간부들 속에서 찾을 수 없다면 학생들 속에서 찾으면 될 게 아
닙니까? 내가 고중 이삼학년 학생들을 더러 접촉해 보았는데 어
떤 학생들은 중국어도 제법 잘하고 나이로 보아서도 이제 스무살 
남짓씩 되는 열혈청년들이라 전방에 나가면 통역도 할 수 있고 
또 단련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구만. 이건 또 간부를 양성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진국경 : 통역을 찾는 문제만 풀린다면 운전수를 찾는 건 괜찮습니다. 연
길시에서 아직도 얼마간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사
람들은 충분히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 만주
국 시기에 일제와 괴뢰기관에서 차를 몰던 사람들이어서 정치심
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덕해 : 그때를 모두 지내보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누구
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사상만 있다면 내보내야 합니다.146) 

“항미원조”에 참가하는 길은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하는 것 외에도 다
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吉林省 長春市의 사례를 통해 그 구체적 방법과 규
모를 정리하자면 [표3]과 같다. 

146) 강창록, 『주덕해 - 중국 조선족의 큰 별, 한 잊혀진 혁명가의 초상』, 실천
문학사, 1992, 19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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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지원 항목 수량 비고

擴軍 350명 치안대(公安隊) 150명 포괄

擔架隊

(부상병 운반)

隨軍擔架 300부 1副는 약 7명으로 구성됨

市內擔架 6,195부

民工 40,112명 각종 기술인원 포괄

學生 1,123명 군사학교 또는 공작에 참가

이와 별도로 학생 440명 동원중

輸血隊 5,218명 이미 등록한 사람 및 검사합격자

車輛 379량 시내운행 포괄

招待過往人員 50,297명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숙박 제공 등 

전쟁관련 일을 한 사람들로 추정됨

軍糧加工 13,000톤

炒麵(볶음면) 640,000근 원래 임무 500,000근보다 초과 완성

被服加工 군복 43,000벌

외투 41,000벌

양말 100,000켤레

[표3] 吉林省 長春市의 전선 지원 상황 (1950년 12월 12일 기준)

출전 : 中共長春市委, 「長春市一九五○年工作基本總結」, 包維邦 編, 앞의 책, 1994, 56쪽. 

이처럼 “항미원조” 전선에 각종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었는데, 이 중 
담가대 조직과 군복 가공 공작이 실제로 어떻게 행해졌는지 회고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담가대 조직 공작에 대해서는 伊通縣을 사례로 살펴보겠다. 吉林省 人民
政府는 1950년 10월 4일 伊通縣에 담가대 150副(1副는 약 7명으로 구성
됨)를 보내라는 통지를 내렸다. 뒤이어 10월 27일에는 담가대 500副를 보
내라는 긴급 통지가 伊通縣에 내려왔다. 이에 伊通縣 人民政府 비서가 지
대장을 맡고, 中共 伊通縣委 組織部 副部長이 부지대장을 맡아 3개 대대, 
42개 중대, 167개 소대, 500副 담가대로 구성된 3,554명의 伊通縣 民工 
擔架隊가 조직되어 11월 2일 출발하였다. 그들은 화물열차에 나눠타고 11
월 6일 安東市에 도착하여 시내의 한 소학교에 볏짚만 깐 열악한 환경에
서 하룻밤을 보냈다. 11월 7일 150副 담가대 파견 명령을 받고 압록강 다
리를 건너 숲에 숨어 있다가 수시로 전선의 부상병을 실어 날랐다.147) 당
시 담가대 조직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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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한 인원을 조직한 것을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원된 인민들이 
상당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물질적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다만 기념장이 발급되었을 뿐이며, 총결대
회에서 선진중대로 평가받은 대원들에게도 상장만 주어졌다.148) 

군복 가공 공작에 대해서는 吉林市를 사례로 살펴보겠다. 吉林市는 중국군
이 참전하기 전인 1950년 8월부터 군복 가공 임무를 개시하여 솜군복과 솜
외투를 생산했다. 당시 吉林市에는 단지 1개의 사영 양복점만 있어 대량의 
군수 생산을 할 수 없었다. 이에 中共 吉林市委와 吉林市 人民政府는 군복가
공위원회를 설립하고 인민이 지닌 기계를 동원하며 民用보다 軍需를 먼저 
생산하는 방법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했다.149) 중국군이 참전한 뒤에는 吉林
省 인민정부에서 조직적으로 군복 가공 공작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1950
년 11월 27일 吉林省 인민정부는 각 縣․市에 기술공과 재봉틀 동원 수량을 
할당하는 명령을 내리고, 각지에서 철도변의 적당한 지점에 임시군수피복가
공장을 만들고 그 정황을 吉林市 인민정부를 통해 吉林省 인민정부에 보고
하라고 지시하였다.150) 이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데, 담가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
하여 인민들의 ‘애국’ 사상이 강조되었다. 일례로, 吉林鐵路分局에서 운전수
로서 탄약, 물자, 양식을 전선에 실어 나르다가 목숨을 잃은 王景洲는 신문
에서 “불후한 사람”이자 “애국열사”로 칭송되었다.151) 다음 절에서 애국 사
상이 “항미원조운동”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었는지 논하기로 하겠다. 

147) 劉鋒, 黃健民, 劉文漢, 「伊通民工擔架隊赴朝迴憶綠」,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
室 編, 앞의 책, 2002, 148-166쪽. 

148) 于成美, 「抗美援朝支前工作片斷」,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編, 위의 책, 
2002, 141쪽. 

149) 劉傢棟, 「迴憶吉林市抗美援朝運動」,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編, 위의 책, 
2002, 115쪽. 

150) 「吉林省人民政府主席週持衡、副主席于剋、徐元泉關于緊急加工軍服的命令」
(1950. 11. 27),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編, 위의 책, 2002, 64-65쪽. 

151) 劉傢棟, 「迴憶吉林市抗美援朝運動」,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編, 위의 책, 
2002,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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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愛國公約運動

“항미원조운동” 기간에 대중에게 ‘애국’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애국공약
운동이 추진되었다. 애국공약이란 “항미원조”를 위해 각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목표를 정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인데, 1950년 11월 7
일 北京 공상업계가 거행한 미국 침략 반대 집회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
래152) 각지 공상업계로 퍼져나갔다.153) 공상업계에서 시작된 애국공약은 
1951년 2월 2일 중공 중앙의 지시154)와 3월 14일 항미원조총회의 통
고155)에서 “항미원조운동”의 주요 공작 중 하나로 애국공약이 강조되면서 
전체 인민에게 확대되었고, 5월 1일 인민일보 사설156)과 6월 1일 항미원
조총회의 호소157)는 하층 단위까지 애국공약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하도록 지시하였다. 

여기에서 항미원조총회가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애국’이라는 구호를 채
택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애국’이라는 구호는 현재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체 인민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당위를 
함축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한국전쟁의 전세 변화를 제외하더라도 신생 

152) 「인민일보 - 각민주당파연합선언을 옹호하여 북경공상업계는 미국침략반
대집회를 거행하고 5항 애국공약을 제출하여 경제전선을 공고히 할 것을 보증
하고 전시 공상업자에게 항미원조 보가위국을 호소」, 『東北朝鮮人民報』, 
1950. 11. 7. 

153) 「평양해방을 경축 미제침략을 반대 - 각지 공상계 대시위, 애국공약을 제
정코 실행을 보증」, 『東北朝鮮人民報』, 1950. 12. 14. 

154) 「中共中央關于進一步開展抗美援朝愛國運動的指示」(1951. 2. 2.), 中共中央
文獻研究室 編, 앞의 책, 1992, 24-27쪽. 

155) 「중국인민세계화평보위 및 미국침략반대위원회, 세계화평이사회 결의에 향
응하기 위한 통고」(1951. 3. 14),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앞의 책, 
2002, 388-390쪽. 

156) 「인민일보 사설 - 항미원조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추진하자」(1951. 5. 
1.),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앞의 책, 2002, 390-393쪽. 

157)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 애국공약, 무기헌납, 옹군우속에 관한 호소」
(1951. 6. 1.),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위의 책, 2002, 394-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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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서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중국은 이미 한국전쟁 참전 전
부터 경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정 균형, 생필품 가격 안정, 인플
레이션 억제 등을 위하여 전시경제체제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심각하게 고
려할 정도였으며,158) 1950년 6월 30일 토지개혁법을 공포한 이후 지주 
계급의 반혁명 운동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
국전쟁은 반혁명 세력을 진압하고 전시경제체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에게 내
핍 생활을 강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159)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본
다면, ‘애국’이라는 구호는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가지고 자발적
으로 신중국 건설 사업에 총동원시키려는 의도 하에 사용되었다고 생각된
다. 즉, ‘애국’은 물질적 보상이 없이도 인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게 하는 
구호였던 것이다. 

애국공약의 내용은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공 중앙은 1951
년 2월 2일 지시에서 “항미원조운동을 한걸음 더 진전시키기 위해 애국공
약을 널리 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음의 7개 공약을 예시하였다. 

① 毛주석을 옹호하고, 인민정부를 옹호하며, 중국공산당을 옹호하고, 인
민해방군을 옹호하며, 공동강령을 옹호한다. ②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
군을 지원하는 것에 노력하고, 미국의 침략에 대항한다. ③ 미국 제국주의
에 반대하고, 대만을 해방하는 것을 옹호하며. 미국의 재화 침략 세력을 숙
청한다. ④ 미국에 의한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한다. ⑤ 정부에 협력하고, 스
파이를 숙청하며, 반혁명의 유언비어를 소멸시킨다. ⑥ 노동자, 농민은 생산
에 힘쓰고, 공무원은 직무에 노력하며, 학생은 면학에 힘쓰고, 상인은 도시
와 농촌의 교류에 노력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복종하고 투기에 반대한다. 
⑦ 국가 재산을 소중히 하고, 국가 기 을 지킨다.160) 

158) Melvin Gurtov & Byong-Moo Hwang, ed.,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 
1980, 27쪽: 김옥준, 앞의 글, 2007, 204쪽. 

159) 김옥준, 위의 글, 2007, 206-207쪽. 
160) 「中共中央關于進一步開展抗美援朝愛國運動的指示」(1951. 2. 2.), 中共中央

文獻研究室 編, 앞의 책, 1992, 2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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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공약 중에서 미국에 반대하고 조선 전선을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직
접 관련된 것은 ②～④항에 불과하다. ①항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고, ⑤항과 ⑦항은 반혁명 진압과 국가 경제 재건을 다짐하고 
있어, 애국공약운동이 단지 “항미원조”를 위해 추동된 것이 아니라 신중국
의 국내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가장 주목해야 할 
조항은 ⑥항인데, 각 인민이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애국’이
라고 명명함으로써, 사소한 일상의 모든 행위에서도 국가의 존재를 의식하
게끔 하고 있다. 이는 신중국의 권력이 인민 대중의 일상에까지 침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민 총동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 특히 反細菌戰 선전161)과 더불어 제정된 애국위생공약은 개인의 신체
와 직결된 위생 문제를 다룸으로써 개인에 대한 통제와 동원 효과를 극대
화162) 하였으므로 별도로 살펴보겠다. 

애국위생공약의 내용은 매우 사소한 일상의 실천이 주를 이루었다. 가령 
한 소학교에서 제정한 애국위생공약에는 “매일 3번씩 청소하며 매주 2회씩 
대청소를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걸며 냉수를 마시지 말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163) 어떤 사람은 글을 몰라 애국공약을 세우지 못하게 되자, 
방역위생을 잘 하겠다는 조문 대신에 종이에다 파리와 쥐 등을 그려 그것
을 잡겠다는 그림을 애국공약으로 삼았다.164) 어떤 사람은 덫을 놓아 쥐 1
만 2천 마리를 잡아 1등 애국위생모범의 칭호를 받았다.165) 이러한 분위기
에서 인민들은 “파리 한 마리를 잡는 것은 전선에서 미국놈 한 놈을 잡는 

161) 한국전쟁시 세균전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
나, 당시 미국의 세균전을 비난하는 선전이 인민을 동원시키는 유효한 공작이
었음은 분명하다. 특히 1952년 이후 “抗美援朝專刊”의 대부분은 반세균전 관련 
선전으로 채워졌다. 

162) 신규환, 『국가, 도시, 위생』, 아카넷, 2008. 
163) 「각지 광대한 인민들, 환경위생에 적극 동원」, 『東北朝鮮人民報』, 1952. 

4. 10. 
164) 「도문시 선전원 훈련반 개최. 애국공약 검사 수정」, 『東北朝鮮人民報』, 

1952. 5. 8~9. 
165) 「전국 위생모범 단위와 인물을 선출」, 『東北朝鮮人民報』, 1952. 12. 12. 



- 58 -

것과 같다”166)고 말하는 등 사소한 일상의 실천에도 ‘애국’의 의미를 부여
했다.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인민의 사소한 일상마저 총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방역 공작을 등한히 하면 세균이 곧 그 틈을 뚫
고 들어갈 수 있다는 선전167), 쥐 다섯 마리가 하루에 한 사람 분량의 양
식을 먹으니 쥐를 30만 마리 잡으면 30톤의 양식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선
전168) 등은 이러한 인민 총동원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요컨대 애국공약은 인민들로 하여금 사소한 일상의 행위에서도 애국의 
대상으로서 국가를 떠올리게끔 하였으며, 그 국가는 바로 신생 국가인 중
화인민공화국이었다. 이제 중국 인민의 일상은 신중국을 지키기 위해 총동
원되었다. 특히 直省이 설치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가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을 동북 지역 주민들에게 애국공약 운동은 신중국 인민으로서의 새로
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북 
지역의 조선인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1952)과 함
께 ‘조선족’으로서 중국 국적을 가지게 되고 ‘한반도’ 대신 ‘중국’을 조국이
라고 표현하게 된169) 배경에는 “항미원조운동” 과정에서 심어진 ‘애국’ 사
상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국공약은 어떤 과정을 거쳐 기층 인민에게까지 보급되었는
가? 1951년 6월 10일 吉林省 항미원조분회가 항미원조총회의 6․1 호소에 
따라 각지에서 행동을 촉구하는 통지를 내린 이래 吉林省 각지 각계에서 
애국공약이 세워지기 시작했고,170) 8월 13일 吉林省 항미원조분회가 제2

166) 「위생모범 신복술 할머니」, 『東北朝鮮人民報』, 1952. 8. 9~13. 
167) 「세균전에 관하여」, 『東北朝鮮人民報』, 1952. 3. 15 ; 「항미원조 전간

시평 - 세균전 방어선전공작을 강화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52. 3. 25 
; 「환경위생공작을 광범히 전개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52. 3. 30 ; 
「만악적 세균전범들에게 더욱 큰 참패를 주자」, 『東北朝鮮人民報』, 1952. 
5. 11. 

168) 「연변의 애국위생운동 정황과 금후 의견」, 『東北朝鮮人民報』, 1952. 8. 
21. 

169) 염인호, 「한국전쟁 발발과 연변 조선인사회의 대응」, 앞의 책, 2010, 
298-301쪽. 

170) 「吉林省抗美援朝分會的通知」, 『吉林日報』, 195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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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항미원조대표회의를 소집한 이후 각 市․縣 항미원조분회에서 애국공약 
검사 공작이 시작되었다.171) 磐石縣의 경우 8월 중순에는 縣 항미원조대
표회의, 9월 초순에는 14개 區에서 區 항미원조대표회의, 9월 중순에는 
151개 村 중 121개 村에서 村 항미원조대표회의를 열어 애국공약을 수정
했고, 이와 동시에 中共 磐石縣委 宣傳部는 선전원 436명을 훈련하여 각지
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172) 

그런데 왜 애국공약 검사 공작과 애국주의 교육을 병행하였을까? 그것은 
애국공약 제정에 있어 형식주의의 문제가 흔히 지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汪淸縣 5區의 애국공약 검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
여준다. 

汪淸縣 5區에서는 간부들이 5․1 대시위 전에 애국공약을 세우라고 독촉하
면서 全 區 戶數의 40%가 애국공약을 세웠다. 이와 같이 충분한 선전교육
을 않고 독촉만 한 결과 촌 간부와 군중들은 애국공약과 풍산계획을 분간하
지 못하여 풍산계획을 애국공약이라고 제출하였으며 촌간부들은 빨리 세워
야 한다는 것만 강조하였다. … 어떤 촌에서는 먼저 당원들이 애국공약을 써
서 군중에게 돌려 따라 쓰게 하였으며, 黃仁吉 互助組에서는 다른 곳으로 병 
고치러 간 사람의 것까지 써서 벽에 붙여주었다. … 어떤 촌에서는 “김 몇 
번, 증산량 얼마, 덧거름 얼마, 도전‧응전 누구에게” 등 빈칸을 두고 똑같은 
내용으로 등사하여 군중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써붙여 주었다.173) 

애국공약은 대중의 자발성을 극대화하는 장치였지만, 간부들의 입장에서
는 앞서 살펴보았던 확병 공작과 마찬가지로 목표량을 채워야 하는 공작으
로 받아들이게 되어, 실제로는 대중에게 반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빈번하게 

171) 「省第二屆抗美援朝代錶會議檢査愛國公約執行情況」, 『吉林日報』, 1951. 
8. 21. 

172) 「磐石縣糾正愛國公約形式主義」, 『吉林日報』, 1951. 10. 28. 
173) 「왕청현 5구, 이미 세운 애국공약도 형식검사, 수정한 것도 역시 형식 - 

구영도상 애국공약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 『東北朝鮮人民報』, 195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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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이다. 애국공약의 정치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중이 애국공약을 풍산계획과 같은 것으로 여긴 이유는, “항미원조운동” 
이전에 동북총공회가 전개했던 “신기록창조운동”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신기록창조운동”은  1948년 중공이 동북 지역을 장악한 후 내전 기간에 
저하된 공업 생산을 회복하기 위해 각 공장 간에 생산 시간 기록 단축 경
쟁을 벌인 것으로,174) 각자 목표를 세우고 공개적으로 실천을 다짐한다는 
점에서 애국공약운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뒤집어 생각하면, 애국공약
운동이 단기간에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대중에게 이미 익숙
한 방식이었던 것도 한몫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애국공약 검사 공작에서는 대중이 자발성을 견지하게 하기 위하여 소규
모 단위에서 토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세우도록 요구하였다. 대규모 
단위에서 애국공약을 제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각지의 정황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제정 목적을 뚜렷이 인식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기 쉬우며, 공
약 내용이 추상적이면 실행과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175) 和龍縣 金桂萬 
互助組의 애국공약 검사 공작 사례는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7월 초 촌간부당원회의에서 애국공약에 대한 문건을 학습한 후 호조조에
서는 당원 단원 간부 적극분자 10여 명이 모여서 재삼 애국공약을 학습하
여 애국공약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토론했다. … 애국공약의 어떤 점을 
수정할 것인가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소조장이 귀납하여 다시 소조회의에
서 한 조목씩 내놓고 설명하면서 이 조목을 실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것을 보충할 것인가 등을 토론하여 9개 조목을 통과시켰다. … 전번에는 

174) 王秀臣, 「創造新紀錄運動紀實」; 趙國有, 「主人翁精神的歷史凱歌——迴憶創
造新紀錄運動」, 『黨史縱橫』, 1990年 5期. 

175) 「애국공약을 세우자 - 중국청년 제62기에서」, 『東北朝鮮人民報』, 1951. 
4. 25 ; 「애국공약을 널리 세우며 참답게 집행하자 - 인민일보 사론」, 『東
北朝鮮人民報』, 1951. 6. 4 ; 「인민일보 항미원조전간시평 - 각 소단위에서 
애국공약을 세우는 것을 치중하여 제창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51. 6. 
22 ; 「애국공약에 관한 문답」, 『東北朝鮮人民報』, 1951. 7. 15~16 ; 「애
국공약을 중시하여 영도를 가강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51. 7. 21 ; 
「애국공약에 관한 몇 개 문제」, 『東北朝鮮人民報』, 195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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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호소에 향응하여 각종 임무를 초과완성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번
에는 “정부의 호소에 향응하여 전방과 국방건설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나가고 축력이 필요하면 축력을 동원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하
는 실제행동으로 항미원조할 것”이라고 수정하였고, “무기헌납 2백만 원을 
완성할 것”을 “돼지 30마리, 닭 114마리를 잘 기르며 양봉 등 부업으로 7
백여만 원을 수입하여 2백만 원의 헌납계획을 초과완성할 것”이라고 수정하
였다. … 매월 2차씩 회의를 열고 애국공약을 내놓아 비평과 자아비평 방법
으로 애국공약 집행정황을 검사하고, 분조와 분조, 개인과 개인 사이의 애
국공약 경쟁을 전개하여 매월 말에 비평하여 계절 말에 우수한 자를 선출
하고, 비평원 3명을 선출하여 경상적으로 애국공약 집행정황을 검사하여 좋
은 전형을 조원에게 선전하며 집행하지 않은 조원은 선전 설복하기로 하였
다.176) 

호조조는 소규모 단위이면서 생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집단이므로 
애국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호조조 
내에서 소조회의를 통하여 각 조목의 실천가능성을 토론하여 조원들이 그
것을 스스로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호조조 내에서 애국공약 경쟁을 전
개하여 정기적으로 표창한 것 역시 대중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
였다. 

이 중에서 모범 표창은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장치였으므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범 
표창은 항미원조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는데, 吉林市 항미원조분
회의 경우 1952년 1월 69개의 애국공약집행 모범단위, 35명의 애국공약모
범, 27개의 선진단위, 126명의 선진인물을 선발하여 표창을 한 바 있었
다.177) 모범 표창은 중공에서 각종 공작의 실천을 장려하는 동시에 중공과 
인민 사이의 연결을 강화할 적극분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널리 활용되어온 

176) 「김계만 호조조에서는 어떻게 애국공약을 검사수정했는가」, 『東北朝鮮人
民報』, 1951. 8. 15. 

177) 「吉市召開第二次抗美援朝代錶會總結愛國公約工作奬勵模範提出 全年 要 貫
徹 增産節約運動」, 『吉林日報』, 195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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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였다. 모범으로 선발된 적극분자들은 이후 각종 공작을 대중에게 전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1951년 1월에 열린 동북구 제1차 선전원 
대표회의 참가자 183명은 당원 144명, 단원 21명, 비당 혁명적 적극분자 
1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비당 혁명적 적극분자 중에는 勞動模範과 生産先
進者 13명, 識字模範 1명, 模範敎員 1명이 포함되었다.178) 

이처럼 대중의 자발성을 끌어내어 애국공약운동을 전개한 결과, 애국공
약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1951년 10월에 이르면 동북, 화북, 화동, 
서북의 4대 행정구에서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애국공약을 제정했으며, 
그 중 도시의 애국공약 제정 비율은 더 높아 60～90%에 이르렀다.179) 吉
林省의 경우 1951년 7월 초에 이르면 吉林市에서는 1,848개 단위에서 애
국공약을 정립했고, 長春市에서는 194개 기업단위, 3,936개 거민조, 70개 
가정에서 애국공약을 정립했으며, 磐石縣에서는 4,270개 호조조가 애국공
약을 정립했다.180) 이처럼 애국공약 운동이 보급된 결과, 1952년 4월 초
에 이르면 吉林省에서 70% 이상의 사람들이 애국공약 제정에 참가했으며, 
대중의 정치 학습열도 높아져 讀報組가 증가하고 工人業餘學校, 農校, 讀
報組의 출석률도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181)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중
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신중국 건설 사업에 기꺼이 헌신하는 ‘애국’ 
인민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3) 武器獻納運動

애국공약운동과 더불어 항미원조총회가 추진한 주요 시책으로 무기헌납
운동이 있다. 1951년 6월 1일 항미원조총회는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
178) 「어떻게 한걸음 제고할 것인가 - 동북구 제1차 선전원 대표회의에서 한 

부진성처장의 총결」, 『東北朝鮮人民報』, 1951. 1. 22. 
179) 金野純, 앞의 글, 2011, 52-54쪽. 
180) 「中共吉林省委關于發動群衆訂立與執行愛國公約情況的報告」(1951. 8. 

30.),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編, 앞의 책, 2002, 83-87쪽. 
181) 「吉林省抗美援朝分會關于吉林省一年以來抗美援朝運動的總結」(1952. 4. 

7.),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編, 위의 책, 2002, 90-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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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의 전투력은 완전히 적을 압도하고 있으나 다만 비행기, 대포 등 무기
가 충분하지 않아 곤란하다”고 호소하며 반년 기한으로 무기헌납운동을 전
개하였다.182) 제4차 전역 이후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교착되는 상황에서 
3개월간 준비했던 5․1 국제 노동절 시위가 종결되자, 그동안 고조된 “항미
원조운동”의 열기가 식을까봐 우려한 항미원조총회가 새로운 공작을 제안
한 것이다. 무기헌납운동은 “항미원조”의 전선에 직접 나아가지 않는 사람
들에게 후방에서 생산에 힘써 무기 마련에 기여한다는 새로운 참전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일상의 사소한 실천을 통해 신국가 건설에 기여한다는 
애국공약운동에 비하면, 무기를 헌납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항미원
조”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어, 대중에게 “항미원조운동”의 열정을 불러일
으키는 데 효과가 컸을 것이라 생각된다. 

항미원조총회는 무기헌납운동에서 대중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특한 방법을 창안하였다. 헌납금 액수에 따라 비행기, 대포 등 무기로 
환산하여 헌납 단위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헌납 계획을 세우는 데 편
하게 하도록 15억 원은 전투기 1대, 50억 원은 폭격기 1대, 9억 원은 대
포 1문, 8억 원은 고사포 1문으로 규정되었다.183) 가령 松江省 雙城縣 위
생공작자가 당지 인민은행에 헌납금을 납부하면, 雙城縣 항미원조분회, 松
江省 항미원조분회, 東北 항미원조총분회를 거쳐서 통계가 보고되고, 15억 
원이 넘으면 전투기 한 대에 “東北衛生工作者號”라고 이름붙일 수 있게 된
다.184)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각 단위에서 헌납 목표를 미리 정하고 헌
납금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吉林省에서는 6월 18일 吉林

182)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 애국공약을 진행하며 비행기 대포를 연헌하며 열
군속을 우대함에 관한 호소」(1951. 6. 1.),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앞의 책, 2002, 394-396쪽. 

183)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 애국공약을 진행하며 비행기 대포를 연헌하며 열
군속을 우대함에 관한 호소」(1951. 6. 1.),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
과, 위의 책, 2002, 394-396쪽 ;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 무기를 연헌하여 중
국인민지원군을 지원하는 구체 변법에 관한 통지」, 『東北朝鮮人民報』, 
1951. 6. 7. 

184) 「解答捐獻運動中的期皆問題 - 東北抗美援朝總分會」, 『吉林日報』, 195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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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 각계인민대표회의가 전투기 30대를 헌납하기로 결의하고 무기헌납운동
을 진행한 결과185) 전투기 47대에 해당하는 710억 원을 헌납하여 원래 
계획을 23% 초과 완성하였다.186) 그 구체적 진행 방식은 長春市 공상연
합회의 무기헌납운동을 사례로 하여 살펴보겠다.187) 

長春市 공상연합회는 6월 22일 회원대표대회를 열고 長春工商號 전투기 5
대, 長春經理廠長號 전투기 1대를 헌납할 계획을 통과시키고, 6월 25일 무
기헌납위원회(이하 ‘헌납위’)를 조직하였다. 헌납위는 7월 1일 중국공산당 
탄생 30주년을 맞이하여 長春經理廠長號 전투기 헌납을 우선 완성하자고 호
소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헌납위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귀국 지원군 초청 보
고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애국 사상을 선전하였고, 헌납분회를 조직하여 생산 
경쟁을 붙였다. 예를 들면, 8월 25일의 회원대표회의에서 제2 헌납분회 대
표가 19억 원을 헌납하겠다고 결의하자 나머지 헌납분회도 그 이상 헌납하
겠다고 앞 다투어 결의하여 그 자리에서 전투기 5대 분량의 액수를 달성했
다. 長春市 제2차 항미원조대표회의에서 興東鐵工廠, 東興染色廠, 東泰棉織
廠 및 酱造業者들이 모범 표창을 받은 것 역시 공상업계의 헌납 열기를 고
조시켰다. 헌납위는 운동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목표 달성을 
독려했는데, 9월 말까지 목표액의 50%를 달성하자고 호소한 후 9월 17일 
그 목표를 미리 달성한 단위가 생기자 이것을 널리 선전하여 헌납 열기를 
고조시켰고, 10월 말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출국 작전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하
여 목표액의 70%를 달성하자고 호소하는 식이었다. 그 결과 12월 15일 長
春市 공상연합회는 91억 원을 헌납하여 원래 계획을 초과 완성하였다. 

요컨대 무기헌납운동은 애국주의 선전교육으로 운동을 개시하고, 생산 
경쟁과 모범 표창을 통해 운동의 열기를 고조시키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방식을 볼 때, 앞서 살펴본 애국공약운동
185) 「항미원조총회의 3대호소에 향응 - 길림성 전체인민 증산에 힘써 비행기 

30채 헌납하기로 결정」, 『東北朝鮮人民報』, 1951. 6. 22. 
186) 「吉林省抗美援朝分會吉林省一年以來抗美援朝運動的總結」(1952. 4. 7.), 中

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編, 앞의 책, 2002, 94쪽. 
187) 長春市工商聯, 「長春市工商業界武器捐獻運動總結」(1951. 12.), 包維邦 編, 

앞의 책, 1994, 98-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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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유
도하면서도 그것을 당의 지도 하에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
로, 참여적 성격과 동원적 성격을 모두 지닌 중공 대중운동의 특징을 보여
준다. 무기헌납운동의 경우, 생산 경쟁과 모범 표창의 방식이 참여적 성격
을 반영한 것이라면, 검사를 실시하여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방식은 동원
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앞서 언급했
던 동북총공회의 “신기록창조운동”에서도 활용되었던 것으로,188) 이러한 
경험은 吉林省 인민들에게 무기헌납운동이 보급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항미원조총회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무기를 헌납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189) 자신의 전체 임금을 헌납하거나 겨울에 솜옷 살 돈을 
헌납하거나 토지개혁으로 분배받은 가축을 헌납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생산
성 저하를 초래하는 잘못된 헌납 사례로 선전되었다.190) 그 대신 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임금을 전부 헌납하는 애국헌납노동일이 모범적인 헌납 사례
로 장려되었다.191) 이처럼 생산 증가를 통한 헌납을 강조한 것은 무기헌납
운동이 전선 지원뿐 아니라 신중국의 경제 건설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기사는 무기헌납운동의 숨은 
목적을 보여준다. 

河北省 昌黎城關區의 일부 군중은 조선문제의 화평담판이 시작되었다 하
188) 1948년 11월 중공군이 瀋陽을 점령한 후 瀋陽 제3 기계공장은 “신기록창조

운동”을 전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5․1 국제노동절을 맞이하는 붉은 5월 경쟁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생산시간 기록 깨기 운동이 있다. 노동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전에는 초과생산에 대하여 집단표창만 있었는데 개인표창
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王秀臣, 앞의 글, 1990年 5期. 

189) 「인민일보 항미원조전간시평 - 증산헌납운동을 정확하게 영도하자」, 『東
北朝鮮人民報』, 1951. 6. 19 ; 「인민일보 항미원조전간시평 - ‘항미원조애국
노동일’을 보급시키자」, 『東北朝鮮人民報』, 1951. 6. 22. 

190) 「항미원조전간시평 - 헌납운동의 위대한 성취와 금후 노력 방향」, 『東北
朝鮮人民報』, 1951. 7. 27. 

191) 「길림총공회 연변전구 판사처. 연변항미원조분회의 호소에 열렬히 향응할 
것을 호소」, 『東北朝鮮人民報』,  195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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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이마비사상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지금 조선 문제가 화평적으로 해
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 비행기, 대포를 다시 헌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
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그만두었으니 헌납운동은 좀 두고 보자”고 하였다. 
中共 昌黎城關區委員會에서는 이런 상황을 발견한 뒤 곧 7월 6일에 全區 
선전원회의를 열고 군중 가운에서 조선정전담판문제를 어떻게 선전하여 항
미원조공작을 강화할 것인가를 토론하였다. … 어떤 선전원은 “지금 조선에
서 아직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국인민은 반드시 항미원조공작을 계속 강화
해야 하며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다른 선전원이 또한 보충
하여 말하기를 “휴전한 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국방을 계속 공고히 해야만 
어떠한 제국주의의 침략이든지 제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 선전원은 
이런 도리를 광대한 군중에게 똑똑히 알려야 하며 증산헌납운동을 계속 전
개하여 국방을 공고히 해야 한다.192) 

선전원들은 “정전담판이 종료되더라도 어떤 제국주의의 침략에도 맞설 
수 있도록 증산 헌납 운동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
한 선전은 전쟁이 중단되더라도 전쟁의 위기감을 계속 유지하여 국민을 총
동원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이후 정전담판이 계속 지연되어 전쟁이 
장기화되자 항미원조총회는 국방 건설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
하여 무기헌납운동을 완성한 뒤 증산절약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는
데,193) 이는 전시 상황을 이용하여 동원한 물적 자원을 신중국 경제 건설
의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조치였다. 1954년 9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헌
법에서 “항미원조운동이 토지개혁, 반혁명진압운동과 함께 사회주의 준비
의 필요조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한 것194)은 무기헌납운동을 통해 신중국 
경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2) 「중공 하북성 창려성관구위회, 선전원을 조직하여 조선형세를 정확히 선
전」, 『東北朝鮮人民報』, 1951. 7. 19. 

193)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 무기헌납금을 제때에 바치며 항미원조운동을 게속 
가강할데 관한 통지」, 『東北朝鮮人民報』, 1951. 11. 16. 

194) 「中華人民共和國憲法」(1954. 9. 20),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重
要文獻選編』5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2, 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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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語
그동안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그 성과가 “항미원조운동” 연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항미원조운동”이 신중국 건국 직후의 대내적․대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조직된 대중운동이라는 관점 하에, “항미원조” 선전의 논리와 戰時 상황을 
이용한 총동원 시책을 吉林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이 건국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고 “항미원조
운동”을 조직한 한 가지 이유는 이 전쟁이 국공내전의 연장선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전쟁 이전 입북한 재만조선인 부대 및 그
들과 혈맹 관계에 있던 중국군도 공유했던 것이었다. 덕분에 중국은 한국
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를 대내적 위기로 치환시켜 신중국 건설 사업의 방
해 요소를 제거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毛澤東에 
대한 스탈린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신생 국가인 중국은 소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없는 소련을 대신하여 참전함으로써 소련으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북한과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요컨대, 중국
은 戰時 총동원 체제를 통해 신중국 건설 사업을 완수하려는 대내적 목적
과 더불어 냉전 체제 하에서 소련, 북한과의 우의를 공고히 하여 신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려는 대외적 목적을 가지고 “항미원조운동”을 조직하였
다.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대외적 목적은 항미원조총회의 조직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항미원조총회의 前身을 추적한 결과, 중국 건국 초기에 소련 진
영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선명히 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었던 반
핵 평화 운동이 한국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반미 내셔널리즘의 형태로 전환
되면서 항미원조총회가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吉林省 항미원조분회
의 인적 구성 및 조직을 분석한 결과, 그 책임자는 중공 및 인민정부의 주
요 인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덕망 있는 자가 맡아, 중공, 인민정부, 각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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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와 긴 한 관계를 맺으며 인민을 동원하고자 했으며, 각지에 설립된 
분회가 항미원조총회의 지도 하에 중공의 영향력을 각계각층으로 침투시키
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인민들에게 “항미원조”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하여 반미 내셔널
리즘을 추동하였다. 기존의 親美․恐美 정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거의 기억
을 회상하고 현재의 이익과 관련짓는 반미 선전이 행해졌는데, 각지의 상
황에 맞추어 그 구체적 내용은 달라졌다. 만주사변을 겪었고 해방 후 소련
군이 주둔한 바 있었으며, 토지개혁이 일찍 완료되었고 한국전쟁 기간에 
미군에 의한 폭격 피해를 입게 된 吉林省의 경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반미 선전의 효과를 높였다. 인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控
訴” 방식을 활용하여 만주국 시기의 기억을 회상시키면서 미국의 일본 재
무장 문제와 연관시켜 반일 정서를 반미 정서로 전환시키고, 동북 지역 폭
격 피해를 고발하면서 “脣亡齒寒”의 우려를 자극하여 토지개혁의 성과 상
실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항일전쟁 승리에서 소련의 공로를 부각시
킴으로써 연합국의 공로를 독점한 미국 이미지를 만들고 동북 지역 약탈자
로서의 소련군 이미지를 지운 것은, 냉전 체제 하에서 반미 선전과 친소 
선전을 연계한 사례로서 본고에서 처음으로 주목한 것이다. 

“항미원조운동” 기간에 행해진 戰時 총동원 시책은 신중국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요구하는 내셔널리즘으로 귀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吉林省에서 
“항미원조운동” 기간에 재만조선인의 조국관이 변화했다는 사실이 주목받
아왔는데, 내셔널리즘을 고양하기 위하여 항미원조총회가 펼친 시책이 吉
林省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吉林省의 참전 활동을 분석한 결과, 재만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吉
林省에서조차 참전은 자발적 참여가 아닌 ‘동원’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었
다. 이 때 수월한 동원을 위해 항미원조총회는 ‘애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애국공약운동과 무기헌납운동을 전개하였다.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채 중국 인민을 전선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인민 스스로 그것이 자신과 국
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게끔 해야 했는데, ‘애국’이라는 구호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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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특히 애국공약운동은 인민의 일상
까지도 국가가 지배하게 하여 신중국 인민의 국가 정체성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애국공약운동과 연계된 무기헌납운동은 경제적 총동원 체
제를 강화하여 이후 사회주의 개조 노선으로 선회하는 기반의 일부를 마련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민의 자발성을 유도하면서도 당의 지도 하에 적절
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 모범 표창, 검사 등의 방법을 사용되었
으며, 이는 동원과 참여의 양면을 지닌 중공 대중운동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吉林省에서는 과거 “신기록창조운동”의 경험도 있어 
애국공약운동과 무기헌납운동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대내적․대외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 “항미원조운동”을 거치면서 중국은 냉전 체제하에서 소련․북한과 
혈맹 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이 시기에 확립된 반미 이데올로기는 향후 
20년간 중국 사회를 지배하였다. 또한 “항미원조운동”은 중공이 기층의 인
민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기존에 존재하던 인민단
체들이 항미원조총회의 지도 아래 중공의 방침에 따라 대중운동을 전개하
고 그 주요 인물이 항미원조총회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중공과 인민단체 사
이에 연결 고리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적극분자는 널리 표창되면서 
중공과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중공은 대중 장악력을 높
이고 신중국 인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효과 때문
에 “항미원조운동”은 1964년 이후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었을 때 연인원 
32만 명의 병력을 파병한 상태에서 전개된 “援越抗美運動”으로 계승되었
다.195) 

이처럼 본고는 중국이 “항미원조운동”을 통해 내셔널리즘을 고양했음을 

195)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 직후 1주일 동안 반수정주의, 반제국주의를 외치
는 대규모 “援越抗美” 군중집회에 2천만 명이 동원되었고, 1965년 5월 중공 중
앙에 援越領導小組가 설치된 이래 1965년 6월부터 1973년 8월까지 철도 보수, 
지뢰 제거, 병참 보급 등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32만 명(年 최고인원 17만 명)
이 파병되었으며, 중국 인민폐 200억元 이상의 물자가 제공되었다: 鄧禮峰, 
「援越抗美述略」, 『當代中國史研究』, 2002年 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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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대외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규명하였다. 吉林省의 “항미원조
운동”은 중국이 인민의 경험과 이익을 자극하여 강렬한 내셔널리즘을 추동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본고는 종래 
吉林省의 “항미원조운동” 연구가 재만조선인의 국가정체성 문제에 매몰되
었던 것에서 벗어나, 吉林省 주민들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항미원조운
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吉林省 “항미원조운동”의 특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고는 참여와 동원의 양면성을 지닌 중공 대중운동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吉林省 항미원조분회의 戰時 총동원 시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는 항미원조총회의 활동 기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
문에, “항미원조운동”과 접한 연관이 있는 “중소우호운동”에 대해서는 다
루지 못하였다. “항미원조운동”의 초기 조직 과정에서 중소우호협회의 역할
이 컸으며, “항미원조운동”이 종결된 후에는 항미원조총회 조직이 중소우호
협회와 합쳐서 사무를 보았다는 증언196)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소련 진영의 일원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체성이 
“중소우호운동”으로부터 “세계평화운동”을 거쳐 “항미원조운동”으로 확립되
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 건국 초기의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유
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나,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원월
항미운동”과의 비교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196) 吴鐵鸣, 「回憶長春市的抗美援朝運動」, 包維邦 編, 앞의 책, 1994,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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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Movement" and Nationalism in 

Northeast China during the Korean War
- focusing on Jilin Province -

Jung Da 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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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Movement(抗美援朝運動) was 
a mass movement organized by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PRC") to break through its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right after its 
foundation by taking advantage of the Korean War. From that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logic of the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propaganda and the total mobilization policy utiliz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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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time situation with a focus on the Jilin Province(吉林省). 
It is meaningful that it was about a year after its foundation that 

PRC decided to enter the Korean War. The reason is that PRC 
thought the Korean War could be an opportunity for it to break 
through its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PRC was faced with a 
counter-revolution movement and economic difficulty right after its 
foundation internally and was in a crisis of being iso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out earning trust from Stalin externally. It 
was in those situations that the Korean War broke out, and PRC made 
a decision to enter the war, regarding it as an extension of the 
Chinese Civil War. That recognition was also shared by the troops of 
Koreans in Manchuria(在滿朝鮮人) that entered North Korea before the 
war broke out and the Chinese forces that formed a blood alliance 
with them. By entering the Korean War, PRC was able to achieve full 
political and economic mobilization on the pretext of wartime situations 
and solidify it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a blood 
alliance with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PRC established Chinese People's General Chamber of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 to lead the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Movement with its predecessor related to 
the anti-nuclear peace movement led by the Soviet Union bloc, which 
offers some clues to figure out the external goals of the mov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human resource organization of the Jilin 
Province Branch Chamber of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吉林省
抗美援朝分會) and confirmed that local individuals with a moral 
influence in the concerned area took accountability as the central 
figures of Chinese Communist Party(hereinafter "CCP", 中國共産黨) 
and People's Government(人民政府). Each branch chamber of Re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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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and Aid N. Korea was thus able to mobilize people, forming 
close relations with the CCP, People's Government, and people's 
associations of various circles(各界人民團體), which became a 
foundation to fulfill the internal goals of the movement. 

Although PRC organized the movement under those clear political 
goals, it had a difficult time making the people understand it. So PRC 
accordingly chose to drive anti-American nationalism. Since the Jilin 
Province had its unique historical experiences such as the Manchurian 
Incident(滿洲事變, 1931), Land Reform, presence of the Soviet Forces, 
and bombing by the American Forces, its anti-American propaganda 
reflected them. Reminding people of the memories of the Manchukuo
(滿洲國) period, the complaining activities(控訴) were combined with 
the issue of rearmament of Japan by the USA and translated people's 
anti-Japanese sentiment into their anti-American sentiment. The 
complaining activities regarding American bombing over the 
northeastern regions of PRC made people recall the outcomes of Land 
Reform by the CCP and feel the crisis of "Relationships between Lips 
and Teeth(脣亡齒寒)", thus uplifting the anti-American sentiment and 
driving Chinese people to enter the war. In Jilin Province where the 
painful memories of the Soviet Forces being stationed remained, the 
propaganda highlighted the contributions of Soviet Union to the victory 
of Anti-Japanese War and criticized that the USA monopolized the 
contributions of the Allied Powers. The propaganda is noteworthy as a 
case of combination between anti-American and pro-Soviet in the 
Cold War system. 

The total wartime mobilization policy during the period of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Movement drove nationalism in another 
sense. Given that people were "mobilized" to enter the war ra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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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ing to enter the war even in Jilin Province where there were 
many Koreans in Manchuria,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mobilize 
Chinese people to the front line without offering them material 
rewards. In such a case, the slogan of "patriotism(愛國)" made people 
think that their profit was the nation's profit themselves. Based on 
that perception, the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General 
Chamber developed the Patriotism Pledge Movement(愛國公約運動) and 
the Donate Arms Movement(武器獻納運動). The Patriotism Pledge 
Movement let the government rule even the daily lives of people and 
made huge contribu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dentity 
among Chinese people. Combined with it, the Donate Arms Movement 
reinforced the economic total mobilization system and built a part of 
the foundation to turn to the line of socialist reform later. It will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process in figuring out the attributes of 
mass movements of the CCP that had a dual aspect of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The analysis results so far can be put together through the concept 
of "nationalism" in two aspects: first, anti-American nationalism was 
established through the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Movement. 
It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PRC to claim its international position 
as a member of the Soviet Union bloc and ruled the Chinese society 
for the following 20 years. Secondly, the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Movement was combined with the total wartime mobilization 
system and worked to consolidate the political and economic unity of 
PRC. Based on those political effects, the movement was succeeded as 
the Aid Vietnam and Resist America Movement(援越抗美運動) when 
the Vietnam War spread in 1964.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PRC uplifted nationalism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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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Movement by conside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in balance. The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Movement of Jilin Province holds significance as a typical 
case to show the process of PRC driving powerful nationalism by 
stimulating people's experiences and profits. Meanwhile, growing out 
of the old trend to shed limited light on the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Movement of Jilin Provinc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s 
in Manchuria, this study examined it in a complex manner by taking 
its unique historical experiences into account. It is significant that it 
reveals the uniqueness of the movement in Jilin Province. This study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activities of the Jilin Province 
Branch Chamber of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by keeping in 
mind the historical contexts and characteristics of mass movements of 
CCP with double-sidedness between participation and mobilization. 

Keywords       : Jilin Province,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Movement, General Chamber of Resist America 
and Aid N. Korea, complaining activity, Patriotism 
Pledge Movement, Donate Arms Movement,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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